
http://www.designdb.com


〈designdb｝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릉권 제186호（격월간）

이 바행하고 （주）안그라픽스가 기확 

및 제작합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흑별 

한 표사가 없는 한 （주）안그라픽스에 

있습니다. （designdbM 실려있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주）안그라픽스 

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없습니다.

본자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의 잡지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겅가구흑 안내〈design새》는 정가구독의 체계

적인 관라블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가구독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http/A/vww.agbookcokr 
응 방문하시면 한국디자인진 홍원과 안그라픽스 

가 함께 발행하는 격월간 <designdb» 손쉽게 

정가구독하실 수 았습니다.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豊 우기시거나 받는 곳욜 

변경하고 싶으신 분욘 전화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료 15.000원（1년간6회분 + 발송료）. 

문의 02-763-2320. designdb@ag.co.kr

처 한국다자인진홍원

주소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1 동 344-1 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전餐 031-780-2114

■스 031-780-2073
"이지 http://www.designdb.com 3■일 2003.08.15 기척귀작 （주）안그라픽스（대표김옥철）

曇르번호 문화마02719 주소 13&O22 서울시성북구성북2동 260T8

늉스일자 1975.01.14 전 N 02-743-8065

*■인 김철호 ■스 02-744-3251

편집자窑위원 이순인 “이치 http://www.ag.co.kr

아鼻디 ■터 이세영 ooo@ag.co.kr 운영위원 김경태 함병필

理지 신현숙 dms87Oag.co.kr

박할성 hspark@ag.co.kr

임혀진 kidp2134@kidp.or.kr

디자인 이경수 mozart@ag.co.kr
시핀 박정훈 jhbb@ag.cokr

가원기자 김형진 of otherspace @ hotmail .com

咄사진기자 윤행석 odeonst@hanmail.net

프리프电昱 삼화칼라 (02-2273二7058)

프 电鼻 중앙문화인쇄 （031~90缶9996）

표지용치 크라프트보드 175g/m2

팬시크라프트 80g/rr『

증이 督型 두성종이 (02-583YXXH)

曇고문의 ryu©ag.co.kr(02-766^582)

mailto:designdb@ag.co.kr
http://www.designdb.com
http://www.ag.co.kr
mailto:ooo@ag.co.kr
mailto:hspark@ag.co.kr
mailto:kidp2134@kidp.or.kr
mailto:mozart@ag.co.kr
mailto:odeonst@hanmail.net


e
디 하 > 工 닷없이, 한글의 안부를 묻다

차례

02

쓰기아 누르
타이포그라피와 도구의 역사 

한국의 타이포유산1.활자•서예.

04

08

刊 工핫생각蠶술…문자의서러움

한국의 타이포유산 2. 금석문. 전각.

10

14

베보 오 r 타너」아름다운들날뚱흘체룰기다리며

한국의 타이포 유산3. 문자도. 혁필.

16

20

뽀껸］寺 윽수］

개인 글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의 타이포유산4.부적. 문양.

°島 할 **한글. 정지를 넘어 움직임으로

22

26

28

■［라이더 얻3피

주조활자 시대의 타이포그라피 , 최정순 32

디자:; "호可

한국적 캘리그라피를 찾아서. 캘리그라피 전문회사. 필묵 38

한글의미래를 위한 작은 움직임. 홍익대 한글 동아리, 한글꼴연구회 42

디자" 可서치
즐거움에 대한 디자인적 성찰—〈시각디자인학연구〉14호 46

48

50

咱 찰。
치우 .•.중국에서.발견하는.우리 52

g



느닷없이,

한글의 안부를 묻다.

“알파벳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주목해야 할 유례없는 성과는. 한국에서 1443년 조선의 왕 세종이 한국인을 

위해서 알파벳을 고안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이룩되었다.(…) 세종이 불러모은 학자들은 앞서 준비기간 

을 거치기는 했지만 한국식 알파벳을 3년만에 완성했다. 그 성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조선어의 음운 체 

계에 거의 완전하게 적합하였고. 한자로 쓰여진 텍스트의 외양과 유사하게 알파벳의 스크립트를 쓸수 있도 

월터 J. 옹.〈구술문화와 문자문화〉중에서.

록 아름답게 도안되었다.”

위의 인용은 한글에 대한수없이 많은찬사의 하나일 따름이다. 하지만 이러저러한여러 감탄사들은 이제

1 L 匸큰 口넌入 O X， ' ■
우리에 게 그다지 감홍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방해만 될 뿐이다. 그러한 찬사가 꼭 우리 자신을 향

卜t 1目亠工L -厂订_ 
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작 한글은 그에 걸맞는 대우도,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것처 럼 그렇게 평온하지도 않다. 인쇄된 한글은 무리 

지어 . 아무 욕심없이 그저 뜻하는 바를 우리에게 일러줄 뿐이지만, 하나의 문자로서 한글은 그가 겪어온 모진 

시련만큼이나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어의 순화 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태어날 당시 하나의 타이 

포로서 한글이 지니고 있던 시릴 정도의 명징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600여 년 

의 풍상은 그에 게 많은 변화와 선택을 내리도록 하였고 한글은 지금 그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먼 옛날의 일은 제쳐두고 최근에 그가 겪은 사건들 중 하나만 들어보자. 누구나 머리를 내젓는 띄어쓰기 ・ 한 

글에 띄어쓰기가 처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독립신문〉(1896〜1899)으로 알려져 있으니 어느덧 100여 년 

이 지난 셈이다. 하지만우리는 여전히 띄어쓰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어학자 이익섭 선 

생은 일찍이 이러한띄어쓰기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누구나자신의 띄어쓰기에 대해 '자신 없어 한다 고 하 

면서 방금쓴 자신 없어 하다 조차어떻게 띄거나붙일지 기준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국어학자가 이 정도니 일 

반인들의 혼란스러움이야오죽할까. 띄어쓰기 가다소 국어학의 영역으로 비춰진다면 '가로쓰기 는 어떨까? 

'가로쓰기'가본격적으로나타난지 반백년. '세로쓰기 가우리 눈에서 사라진지 10년이 채 안된지금, 한글은 

자신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까? 혹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 한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혹시 

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말이다. 굳이 컴퓨터 속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우리는 이러한 급작스 

런 변화에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디자인디비 특집 霓글 타이포그라피 사건사 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중 주로 

£ 人。:^ 文 ^ E 立 흥
근대 이후 한글 글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전후를 한쌍의 대구어로 묶어 

…丄二-l Tn_■一 ] N 口可帀
그에 따른 한글 글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물론 극히 단편적인 사건, 또 그사건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입장 밖 

에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항상우리 곁에 있어준 한글에게 묻는 최소한의 

안부 정도는 되리라 생각한다.

얼마 전 문화관광부에서 글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이와 별 

도로 특허 청에서도 글꼴에 대한 의장권' 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얼 

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던 곳에서 무슨 바람이 인 것인지는 모르나 반가운 소식 임에는 틀 

림없다. 글꼴에 대한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한글 글꼴이 나오기만 

을 바라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일이 아닌가.



디비노트.

g

한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문화의 음각과 양각 모두를 아우른다.

마치 이 납으로 된 자모字母）와 활자（活字）처럼.

글 • 편집실.



붓은 한글에 자신의 논리를 강요했다. 그리고 그것욘 사람됼의 기호나 창제의 뜻과는 무관한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 사실이다

쓰•기.

누르.기.

한글 타이포그라피와 도구의 역사



사건 1.

한글 활자의 최초 모습을 보여주는〈훈민정음〉의 곧고 두터운 

글자체와 당신의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트루타입 폰트들을 

비교해보라. 이 차이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조형적 미감의 차이" 라고 답하는 것은 

맞긴 하되, 너무나 엉성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조형적 

미감의 차이룰 가져오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는 많은 

정답들이 차례로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시각문화의 차이, 한글 

자형 자체의 변화, 책이라는 형태의 변화, 세로沙I에서 

가로쓰기로의 변화 등등.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글씨를 쓰는 

도구. 즉 필기구의 변화률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유, 필기구의 역사가 타이포그라피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견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붓과 캄퓨터는 감히 

비교할수 없을 만큼 다른 미디어아고, 이 둘을통해 완성된 글자체 

또한그만큼 다른논리의 공간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산출된 글씨의 모양이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붓을 통해 쓴 

디자인 이라는 글씨와 컴퓨터를 통해 조합된 디자인 이라는 단어는 

비록 같은 소리와 같은 뜻으로 읽힐지는 몰라도, 그 사이에는 먹물과 

스크린의 인광물질만큼이나다른 조형 논리가 숨어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이포그라피의 역사에 필기구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하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필기구의 변화는 확실히 타이포그라피 형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긴 하지만, 붓과 컴퓨터 사이에 놓인 차이만큼 활자체 

또한 변해왔다고 확언하는 것은 분명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컴퓨터에서 붓을 유추해낼 수는 없지만, 

〈훈민정음〉의 자형（字型어서 현재의 한글글꼴 형태의 회미한 

그림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다.

한글 타이포그라피 사건사' 의 첫번째 사건으로 필기구의 변화룔 

드는것은 한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한글 타이포그라피, 그리고 

한글을구현하는데 필수적인 미디어 역할을 수행해온 필기구, 

이것들이 맺어온 역사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이포그라피를 

변화시키는 한 가지 유효한 힘을 확인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초기 한글 자형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곧 그 형태가 붓이라는 

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한글은 

지극히 정신적인 논리에 의해 창안된 정신문화의 

일부분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붓으로 종이 위에 쓰여지고, 활자를 

통해 인쇄되어 읽혀야만 하는 물질문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바 있다.

"훈민정음을 비롯하야 월인천강지곡을 날로한 석보상절 같은 배 

가장 두렷하니 문자 예롭고 장중하야 태를 아니 보이고 규구로만 

쓰은 전차로 저 은주고전과 같아 부르고 빤 획이 없고 삐치고 

어슷하는 모양을 만드지 아니 하얏더니 나려 오며 여러 손을 

지나 비로서 필법이 생기어 정자 흘림 두체 되니 비컨대 진한 

이래 예서와 해초있게 된 것과 같다：

즉, 조선시대 한글 자형의 역사를 정차 필법 이 생겨나간 역사, 그러니까 

붓이라는 재료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조선시대 한글 서체와 활자꼴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것이다. 

그만큼, 당시 한글의 형태는붓이라는도구와 떨어뜨려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창제 초기의 한글꼴은 어떤 

방식으로 붓에 적응해 간 것일까? 잘 알려져 있는 바, 창제 초기의 한글 

자형은〈훈민정음〉이나〈동국정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 세리프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수평. 수직선, 원, 그리고 

점둘. 학자들은 이런 고졸한 모양에 대해 중국 한자의 전서체（籲看齡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전서체가 제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기 알맞은 

서처r 라는 이유를 덧붙인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전도된 설명일 수

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걸맞게 쓰다보면 기하학적인 전서체 형태와 

유사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창제 초기의 

한글꼴은 강약과 굵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붓의 

성질과는 걸맞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 자형이 붓의 성질에 맞게 변형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창제 후 4년 뒤에 간행된〈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 

등에서는 초출자와 재출자의 점이 획으로 변화하였으며 , 세조 때 간행된 

〈월인석보어서는 아래 아（ •）마저 하나의 획처럼 길어지면서 한글에서 

원점의 형태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기하학적 원점이 붓의 속성에 걸맞게 

획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어 성종대에 간행된〈분류두공부시언해어서는 

해서의 필법과 유사하게 변해갔으며 .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오늘날까지 

한글 서체의 대丑적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궁체 로 발전해갔다. 즉, 

반포 이후 200여 년 남짓의 기간은 한글이 붓이라는 미디어를 만나, 이에 

적응해간 역사였던 것이다.
g
名

이 나라가 근대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붓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펜이라는 

철의 도구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즉, 근대가 개막하면서 한글은 더 이상 

붓으로만 쓰여지지 않았으며 , 자연스럽게 한글 활자체와 붓과의 직접적 

연관성도 사라지게 되었匚卜. 우리는 당시 가졌던 펜의 새로운 헤게모니를 

곳곳에서 발견할수 있다. 일제시대 제일의 문장가중한 명으로 

인정받았던 상허 이태준은〈필묵〉이라는 수필을 통해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만년필이다. 앞으로도 만년필의 신세를 죽을 때까지 질지 모르나, 

만년필 이란 그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정들지 않는다”라며 붓을 밀어내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새로운 도구에 대해 민감한 위화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렇듯, 당대의 지식인들은 붓이 아닌 펜을 쥔 인물로 그려지곤 

했다. 1932년 잡지〈동광〉에 실렸던 현진건의 캐리커쳐가노골적으로 

보여주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붓의 자리를 차지한 펜은 한글꼴에 대해 과연 붓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펜이라는 물질은 자신만의 속성을 한글꼴의 형태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근대의 펜은 붓이 형성해놓은 한글꼴의 기본 형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다• 한글 활자체 변천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故 

김진평 선생은 새활자시대（1864〜1949）로 분류되는 이 시기의 대표적 

활자들, 즉 최지혁체, 한성체, 성서체, 박경서체 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붓글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붓은 필자들의 손에서는 떠났지만 인쇄된 종이 위에서는 아직 

자신의 그림자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단, 1933년 동아일보의 글 • 김형진. 객원기자.





사건 1.본문활자체로 채택된 이원모체가 강한 직선의 형태를 가지며 

붓글씨와는 다른 형태미를 보여주었지만, 이는 펜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한자의 명조체 표현을 

차용한 것이었다.

펜은 왜 활자의 영역에서 붓을 제압하지 못했을까? 500년 

가까이 한글과 대화해온 붓에 비해 100여 년 남짓한 펜의 

역사가 너무 짧았기 때문일까? 아니, 창제 직후 그 형태가 붓에 

급속히 동화돼온 한글꼴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시간이라는 

변수는 그다지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활자라는 

물질 자체가 지닌 형태적 보수성, 그러니까 그것의 재료인 

동이나 납만큼이나 단단하게 고정되어 쉽게 변화하지 않는 

글꼴의 보수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글 자체의 

자형이 펜보다는 붓에 더 가깝기 때문인 것일까?

오히려 이 시기에 새로운 활자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1920년 

재미교포 이원익에 의해 개발된 5벌식 한글 타자기였다. 이것은 

미국 스미스사의 영문 타자기에 한글 활자를 갈아붙여 제작된 

것으로, 가로로 찍어 세로로 읽는 특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1930년에는 선교사 언더우드가 2벌식 타자기를, 같은 해 

송기주는 4벌식 타자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타자기는 그 자체의 

간격에 의해 독특한 형태의 한글꼴을 만들어주었고,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활자체는 이후 네모꼴의 한글 기본형을 

넘어서는 탈네모꼴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기본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타자기의 발명은 활자를 치는 행위와 

동시에 그것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새로움을 지니고 있기도 

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활자와 그것을 부리는 주체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디지털 글쓰기와

마지막으로 우리는 디지털 글쓰기, 즉 컴퓨터를 매개로 한 

글쓰I는 한글의 형태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에 대해 물어야 한다. 흔히 디지털 글쓰기는 글을 쓰는 

주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게 한 동력으로 인정되곤 

한다. 즉, 종이에 손수 쓰거나 타이프라이터가두드린 불활성의 

잉크 흔적은 바꾸거나 지우기가 쉽지 않아 글쓰기 자체가 

저자의 사고만큼 유연하지 못한 반면, '컴퓨터 글쓰기는 생각을 

글자로 표현하면서도 다시 그것의 수정, 삭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가변적이며,시간적으로 동시적이란 

의미에서정신의 내용이나 구어와 아주 유사한 방식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그라마톨로지〉를 쓴 데리다와 같은 철학자는 

컴퓨터 글쓰기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에 대해 데카르트적 주체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서술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글을 쓰는 주체에 그토록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디지털 글쓰|는 활자체에도 그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 중인 이 과정에 

대해 확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컴퓨터라는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 서술과 함께, 이것이 

지금껏 가져온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에 그치기로 하겠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컴퓨터라는 도구는 붓이나 펜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필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붓이나 펜은 모두 글을 쓰기 위해 고안된 것임에 비해, 컴퓨터의 

기원은 글쓰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것은 수리도구로 

고안됐으며 , 지금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단지 그것의 한 응용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컴퓨터가 글쓰기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활자의 형태와 관련할 때 지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붓이나 펜은 

모두 자신의 재료에 걸맞는 글꼴을 자연스럽게 배태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는 글꼴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적 성질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匚卜. 붓이나 펜과 달리 컴퓨터에 의해 형성된 글자는 임의 

접근 기억장치인 램에 포함된 아스키 코드의 허구적 재현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제 글꼴은 자신의 물질적 기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타이포그라피는 이제 필기도구의 물질적인 

특성에 상관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지평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아직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많은 컴퓨터 

전용 트루타입 서체들이 개발되었지만 그것들은 아직 붓글씨의 잔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의 논리는 아직 붓의 부드러움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만 그 가능성들을 흘끔흘끔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현재까지 디지털 글쓰기가 활자의 영역에 가져온 가장 

커다란 변화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새로 고안되었다 사라지는 

이모티콘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른匸L 이모티콘은 음성의 

기록이라는 글씨의 정의를 넘어 , 기호들 자체를 감정 표현의 효과적인 

도구로 전용한 가장 혁신적 예의 하나이다. 그것들은 음성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기호들의 형태 자체에만 제한 

받는다. 글꼴은 이제 음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기원을 

망각하는 페티쉬적 생명력을 지니게 된 것일까? 한글 타이포그라피는 

이제 물질적 제약과 음성적 제약, 양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축복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일까?

타이포그라피와 필기도구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것은, 타이포그라피를 

어느 공간에 위치시킬 것인가 질문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이포그라피를 필기도구와 함께 

물질문명의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도 그 중 한 가지로 꼽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기구의 물질성에 제한받으며 성장하는 미디어로서 말이다. 

심지어, 그 필기구의 물질성이 의심받을 때 활자는 그 비물질성에 

화답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타이포그라피는 물질이다. 그리고 글꼴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가는 이 물질이 어떤 물질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가에, 그리고 글을 부리는 우리가 이 물질의 역능을 어떻게 

꽃피워줄 수 있을까에 달려있다. 암튼, 물질은 진화한다. 그것이 

원숭이가 될지, 코끼리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1. 김충현,〈우리 글씨 쓰는 법〉, 동산출판사, 1983. pp. 20〜21 에서 재인요

2. 또한, 전서체는 한자의 초기 서체였으므로 한글의 초기 서체 또한 전서체로 쓰여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박병천,〈조선초기 한귤 판본체 연구〉, 일지사, 2000, pp. 

50〜51 과 1994년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펴낸〈조선시대 한글서예〉에 수록된 

윤양회의 논문을 참고.

3. 이러한 한글 서체, 활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위에 인용한 윤양회의 논문을 참고. 

궁체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갈은 책에 수록된 김세호의 논문을 참고.

4. 이태준,〈무서록〉, 범우사, 1993, p. 88.

5. 김진평,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고 김진평 교수 추모 논문집〉, 1999, pp.

134743•올참조

6. 마크포스터 데리다와전자글쓰기,〈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pp.190~211. 참조. 사진 • 윤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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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주갑인자（初鏡甲實字） 병용 한글 황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글은 손글씨에 앞서 활자체가 먼저 존재하는 유일한 문자이다. 

창제 당시의 한글 인쇄용 서체, 즉 활자꼴을 판본체（版本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창제 당시 한글꼴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오로지 인쇄물로만 현존할 뿐, 직접 붓으로 쓴 것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훈민정음 목판본의 글자꼴은 한글 

형태의 시원（始原）을 보여준匚卜 창제 직후의 한글 자체는 옴운체계의 

구조와 원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글자는 어느 모임자리에 오건 그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위 사진의 가 와 고 에서 닿소리 거 의 형태 비교）, 

초•중성과 종성이 같은 크기의 공간을 점하고 있다. 그리고 

필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각진 산세리프 형태를 띠고 있다. 병용한 

한자체의 부드러운 필체와 대조되는 저 추상적이고 현대적인 미감을 

보라. 이는 두 문자가 서로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탄생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극도로 인위적이고 기하학적인 

초기의 형태는 오래 가지 못했다.

한글 반포 겨우 1 년 후에 발간된 이〈석보상절〉만 보더라도, 벌써 

새김의 편의률 위한 변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올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홀소리에 딸린 방점（• 이 획으로 변해서 L _가 

각각 土 丄가 되었다.〈석보상절〉에 쓰인 활자는 놋쇠로 만든 것인데 

현존하는 한글 활자체의 최고본（最古本）으로 꼽인다（훈민정음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

금속 활자를 주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글자에 중요한 가치룰 

부여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본문에서 한글이 주가 되고 한문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다른 한갈 

활자체들이 그러하듯） 갑인자 병용 한굴 활자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후 한글 활자체는 계속해서 붓굴씨 필체의 자연스런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창제 초기의 판본체는 20세기에 

와서야 돋움체라는 형태로 불완전하나마 그 명맥을 잇게 된다.



한국의 타이포유산 •항자, 서예

옥원중회연（玉鴛蓮會緣） 권지육（卷之六）.

서사상궁 필사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k
。

회

연

 

귀
-
지
뉴

「

工시
0
 3
 드
수
요
의
 만

티

셔

：혀

。으
르

工귿

「
二9디

吁 

一工。
才 이

己긍
-

OI:모
;
미
 처

V

상
이
지
 지
.

石
二
一
虐
二
匸d 

- 미
업
 
八 

호
 

八 오

C
드

二젼
 히
에
 도
 락

。이
 측

 

5
。

모

八
 
二。・ 니
 듀

。쳬
 4
 j  보
기
 느

： 므
근
아
 시
아
니
긍
•
니
여

》고

。 

리

「N

 이
키

。오

「탄

션

・
一
으
야
지

刊의
도
^

A

글
오
디
유
 

리

《으
q
의

C
큰
서

〕이 4
 시
니
 티
아

「의
 깃
으
아
이
교
국

斗 

의

디

뵈

4

시
니
 

s 안
의
공
이
사

^.
八시느
으
더

稼 
寸너

。이
 

고

。고

。의

矶
己 W

 이
 
斗애
유
연
이
 이
샤

亠으고
다
므
으
이
어
 d
 

더
 
斗 소
공
이
 줘
■
어

亠으
야
나

u

이
저
 므
리
 시
니
 지
 공
으
로

이 글씨가 이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은 보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서예 학원에서 배우는 한글 궁체 채본 

글씨의 원본격인 이 소설〈옥원중회연〉은 필사본만 무려 22권에 

이르는 장편 대하애정소설이다（그 중 1권부터 5권까지는 소실되고 

없다）. 대체 이렇게 길고 긴 소설의 독자는누구였을까?

헌종이 사랑하는 후궁 경빈을 위해 지은 창경궁 낙선재에는 이런 

장편 한글 소설이 수천 권씩 쌓여 있었다. 후궁은 왕이 자신의 처소를 

찾지 않는 길고 긴 밤을 이런 애정 소설을 읽으며 지새웠던 것이다. 

왕비나 후궁들이 소일거리로 읽을 소설들을 열심히 베끼는 일은 한글 

문서를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서사상궁들의 

몫이었다.〈옥원중회연〉의 앞부분은 정성들여 쓴 정자체로 되어 

있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체가 흘림체로 바뀌어 간다 아마 긴 소설의 

앞부분을 잽싸게 읽고 뒷부분을 다 베껴쓰는 걸 기다리는 데 진력이 

난 여주인의 독촉 때문이었으리라.

궁채는 여자들을 위해 쓰여진. 여자들에 의한, 여자의 글씨였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 이름난 남성 서예가들은 대부분 

한문서예가들이며 , 한귤 궁체로 일가를 이룬 사람듈은 여성 

서예가들이었다. 소혜왕후의〈내훈〉에 보면 "이리와 같은 아들을 

낳는다 해도 약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쥐같이 약한 딸을 낳고도 범같이 

될까봐 걱정을 한다”고 나와 있다. 자고로 여자의 글씨는 약해 보여야 

했다. 더욱이 상궁이 쓴 글씨라면 쓰는 사람의 개성이 담겨서는 

안된다. 오늘날엔 악덕이나 다름없는 유약함과 개성없음이야말로 

궁체가 갖추어야 할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 단아하고 틀에 박힌 

고객지향의 글씨체는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균형잡힌 창제 초기 판본체 한글꼴의 

착시현상을 보정하여 . 한글의 시각적 균형감과 가독성을 끌어올렸다. 

오늘날 한글 글꼴의 기본이 되는 바탕체가 이 궁체에서 비롯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g 
g

글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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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1999년 3월 2일, 조선일보 1 면이 가로짜기 조판으로 

바뀌면서 한글의 세로짜기 출판문화는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 과연 이러한 변화는 진화인가 혁명인7k 그간 

하루가 다르게 변해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시간적인 추세로 

본다면 분명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세기 이상의 변화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문자의 배열방법이 바뀌는 시간이 반세기라 함은 

당연히 혁명 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가로짜기 출판문화는 한국동란 이후 미군정 시기에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반세기 동안 우리는 가로짜기와 세로짜기 한글 형태를 

혼용하는 시기를 겪었다. 세로짜기는 우측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글자를 배열하며 좌측으로 행을 이동하는 

운행법이고, 세로짜기는 좌측 상단에서 가로로 글자를 

배열하고 세로로 행을 이동한다. 페이지를 넘기는 방법 역시 

이러한 문자배열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페이지를 넘기게 

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책을 묶는 방법도 이에 따라서 

우철과 좌철로 나뉜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가로쓰기 혁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양식 제책 방법인 우철（책의 

오른편을 묵는 제본）을 인사동 골동품들과 함께 진열되는 

물건으로 만듦과 동시에 한글의 인식 형태로 구세대와 

신세대를 확연히 구분하였다.

출판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말은 출판의 변화 기준은 문화적인 바탕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으|미이다. 글자의 구조, 형태, 그리고 배열방법 등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대중과 함께 연구되어야 하며 이런 

활동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자의 배열방법 혹은 

타이포그래피라는 말 뒤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척이나 바보갈은 글자운영 정책이 있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한글의 타이포그래피는 문화적 배경에서 

가로쓰기를 시작했다기보다 기술적 열세로 서구의 문자배열 

방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진시황제가 한자의 丑기를 통일한 

일이나, 아니면 어려운 한자를 좀더 대중적인 형태로 

만들고자 간자체를 만들어 낼 때에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인 혁명은 체계적이며 자체적인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거나, 외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사용은 하나의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자배열 방법이 세로짜기에서 가로짜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혁명 이라는 단어보다는 

수난 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그것은 개화의 시기를 

놓쳐버린 나라가 서구의 문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열등한 시기로 들어서게 되고, 출판의 

행태도 예외 없이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출판문화를 미련없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순전히 

문화적 통찰 없이 이루어진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다른 문화권의 자본과 기술력이 있다. 

우리가 본문에 널리 사용하는 명조는 일본의 전통적인 본문 글꼴인 

명조와 청조 두 가지 글꼴 중 명조와 무관하지 않다. 모리자와는 이 

명조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개발해줄 것을 최정호에게 

부탁하고, 글자를 써준 비용과는 비교도 안될 비싼 수동사식기를 

수입하게 되었다. 한글은 있으나,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게 되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글자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었기에 일본활자를 운영하는 기술력 

위에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니, 글자의 폭을 좁히고, 벌리고, 우측으로 

기울게 하고 혹은 좌측으로 기울게 하는 기형적인 글자 운영법이 

나오게 되고 글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해 정확한 자폭과 그 폭에 

맞는 자간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자간이라는 독특한 글자 

운영법이 한글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글자 운영법이 바로 가로쓰기이다. 분명 

글자는 세로쓰기를 전재로 만들어졌건만 미국이 무상으로 나누어준 

가로^기로 교과서를 보고 자란 세대들은 가로쓰기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세로짜기는 전통 혹은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형태로, 가로짜기는 개혁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인식되었고, 

이는 대학신문들이 진보을 내세우며 가로쓰기룰 사용한 것이나, 

1987년 한겨레신문이 개혁적인 성향의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언론의 보수성에 도전장을 내면서 우리나라 중앙 

언론지로서는 처음으로 가로짜기 편집을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시기에 발행된 출판물들을 보면 초기에는 세로짜기와 가로짜기 

타이포그래피를 혼용하는 시기가 있고, 이때 세로짜기는 구두점 외에 

별다른 문장부호도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고, 가로짜기는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룔 하는 혼용 형태가 보여진다.

이후 가로짜기는 젊은 층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로짜기는 

장년층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차라리 이 시기가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문장부호나 띄어쓰기가 공히 적용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아무런 기초연구 없이 가로짜기를 하다 보니 

세로짜기용으로 개발한 한글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세로짜기용으로 개발할 때 가독성의 기준선이 되었던 중성의 기둥 

형태는가로짜기에서 글을 읽을 때 치명적인 방해가 되었고, 초성과 

종성의 위치들이 아무런 정의 없이 오르내리게 되고, 그 크기도 

각색이었다. 다시 말해 서양식 글자 배열 기준선에 한글을 맞추다 

보니 아주 읽기 어려운, 글을 읽으면서 눈을 쉬 피로하게 만드는 

글꼴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아마도 이 시기에 우리는 한굴보다 구미문자가 더 아름다워 보였나 

보다. 그리고 그 많은 한글 전문가들은 가로沙 |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한글이 과학적이며 , 아름답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대었다. 아직도 우리는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는 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匸卜.

O

기술의 발전, 특히 컴퓨터의 발전은 출판계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위 데스크톱 출판이 그것이다. 해방 후 한글이 누렸던 글 • 흥동원. 투바이트폰트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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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시及외 미口에
셨&세 어留리“ 옷骨 만颈어立다- 
거 한 읏對 후인® 소개毁다.

그는 당® 그 웃집율 管아玄다. 

주인은 신중하게 二어 치쉬» 다 진 

다음예 이쎃게 팔었다. •마지마으호 

한 가지 알아야 하 일이 있는대 신 

생님은 장관이 되신 지 엉마나 됩니 

까?- 벼락감루■ 双다고 대담하기 

사 멋쭥기도 하려니와 또 한편으로 

그런 仪昼을 한다뇬 게 여간 의아스 
헝지가 않았다. 口래 그는 애써 위

합니다. 二I배서 저七 노포어 아자나 

이 뒤노나 긷게 만行니나. ：!매야 

앞뒤 간이가 간。卜지기 떼皂안v다. 
그러다가 한두 헤가 지나서 장관인 

에 영중하고 조금쒁 이덕이 나고 사 

리에도 바아지세 되면 앞으호 다가 

욜 잉® 걱정하고 백성을 위뱫 밋贵 
베야 하는가믐 생각하게 툅니다. 그 

러면 저는 도포외 앞단과 뒤의 긴이 

가 똑강도록 재단繡야 항니다. 口리 

고 또 한早 베가 지나면 그논 허임

조뱃동안 감루，쓰지 뭇하고 제 

야에 믇혀 사던 사함이 운이 터서 

용케 장편에 임명되었다. 기흥에 념 

히 그는 그 자리에서 꿩卷껑卷 舍을 

후었다.

감루쓰고 맞추려 다…

이어 燮아가서 -나는 이제
론 감루，쓰게 戒으니 내 지위에 

어을리게 당장 멋0 새 옷으 맞훠 

임어야戒다•고 말했다. 이 말읃 든 

고 천구는 ••릉한 옷집 주인을 알 

고 있는데 어느 고걱에게나 완전무

장관의 道袍
엄 있는 음성으로 되물었다. ■아니 

옷으 만드는데 내 븜외 치수만 제면 

됐지 그런 걸 알아서 빗하는가?. 

그러자 주인은 이허게 대답我다.

•그것을 알아야만 읏을 제대로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임니다. 처용으로 

늪은 자리에 오트게 되신 분욘 흔허 

그 감루에 걸맞게 위엄을 부린다고 

잔뜩 고개，쳐믈고 턱도 치켜으리 

고 가승욘 曾쫙 내밀고 위퓽이 당당

감에 능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 

는 가운데 오만스러윰도 가시고 겸 

손하게 되어 자연 허리가 굽어지게 

뒵니다. 그러면 저는 도포외 뒤가 

앞보다 길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 

니까 옷이 당신에게 곡 어을리게 만 

들려면 당신의 장판 경력을 알아야 

하는 것임니다.” 앳 월남 사람등외 

야담이다. 앳 월남에는 좋은 장푠Q 
이 않이 있었던 모양이다.

吊미나t사에는 匕녀이》짜하기 凶 

册노 暑누하지 央한 난시대신（＜va 
人母）뉸이 다. 二丄舀은 曾의 사封 
旨이 낭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닌 수 

밖에 없다. 권위반 粒러이며 内동녀 

이 닙거■이 되어야 비로소 扬에 忸 

는 것이다. 二긔R지 봇하니까 그竝은 

더욱 외모토 권위릉 나타내려 하고 

거드®만 누린다.

실책하고 미 련둬서 야

1982년예 포曾럔드전장이 일어났 
읃 q다. 영국 외화에서는 아르헸티 

나예 있는 영국 대사판이나 외두부 

가 정보수지에 테만奴던 게 아니냐 

는 비난외 소리가 높았다. 사실은 

외早무 장관이 근무에 태만한 맛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장꽌욘 단 한마 

디외 변멍도 하지 앙고 모튼 &임으 

한몸에 지고 당장에 사표・ 냈다. 

이처렴 혁임감이 강한 W꽌이녀 고 

위 공직자喳이 우리나라에는 드厘 
다. 엄첨난 시책은 하고서도 자리에 

미련을 두고 대롱령의 눈치，살피 

며 머무적거리다가 망신을 하기가 

中牛다. 이들에게는 한번 맞荆 입은 

도포외 앞자박으 看여나갈 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논N고문

“르윈스키 입 열고, 나도 뗬습니다”

ABC 바버라 皆터스 

첫 인터畀로주가 치央아 

* 힌 언 W서 인터界 궁새

ABC방송 바버라 워터스（68） 
가 모니카 트윈스이・ 첫 인터 

뉴 한 냬용이 오는 3인（현지시 

가） 공게된다. 머눈에 월터스외 

주가가 크게 치솟았다. ■린런 

성후品 공개 이후 미-영 언은의 

r브윈스키 구애작전게는 오프 

라 윈프리, 로젠 등 토크쇼農 

비붓種 「60문 j, r 데이르라인」 

동이 이제히 팔을 걷고 나섰다. 

耳스 TV는 300만 달러■ 부르 

기도 戒다뇬 후문이다.

그러나 결국 승리논 월터스와 

영국 채널 4TV 베테랑 잉커 

존 스노에게 들아갔다. 르윈스 

키는 스노에게 40만 파운드， 

받았지만 월터스와외 인터畀에 

는 早豆로 융笈다.

◊바어라 월터스

르费行 

we 芻터 

스七 j 幻 

낙希언 芸 折 

의 인터科 

에 參하느 

라 바쁘다. 

기자회견도 

丧고. 지난
/ . 20Z 가진 

인 터아 예

대써 ■•아주

감동적이었다-며 •자세한 내응 

은 바힘 수 없다-고 약身 畳勺 
다. 직점 흐윈스키，잠지 呆한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월터스 

의 인터畀 내응을 미리 입수. 

득점 보도하기도 58다. MSNB

C는 월터스，•우리 시대 최고 

의 TV 저널리스트”라며 그둉 

안외 업적을 기리는 르집 다啊 

멘터리까지 마런致다.

/ 기자 whaudarrOcttOMtcora

…（앞 페이지에 이어） 다음 날인 1999년 3월 2일자〈조선일보〉.

언■재벌 早퍼트 머됵

이번앤 佛방송 사냥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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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마저 가로쓰기로 바뀌면서 세로짜기는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주장하기메 앞서. 과연 우리가 그에 맞는 준비豊 했는지 물어봐야 항 것이다..........................

이B 시성자는 700만명이고. 카 

날의 시청자는 10여개국 1100만 

명이다. 항병이 성사되연 세게 

최대 TV 방송이 탄생하게 듼 

다. 세R 100여개 신문과 10여 

개 TV 방송을 소유한 머득욘 
엁마 전까지 넬e|콤 이也리아 

tv 루문에 甘y을 보이다 이 

青리아 &구 독점증게권 인수가 

벽에 누딪허자 게회을 백지화気

그러나 BBC 방송욘 양사이 
경영궝을 믈러싼 혈상이 순탄할 

리 없고 공* 방송 0엄을 유럽 
연합（EU〉이 그낭 두고■지 여 

부도 ■루명하다고 전気다.

/■在蜗기자

.하지만 가로짜기가 세로짜기보다 우월하다고



사건 2.민족적 정기도 잠깐, 한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계로 들어가며 자기 기술이 없는 민족의 글자가 갖는 

서러움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다. 그나마 윈도우는 

양반이다. 맥켄토시는 한술 더 떠서 글자를 마음대로 

왜곡한다. 그러면서 문장의 배열 역시 세로쓰기를 박물관 

속으로 넣어버렸다.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물이 가로쓰기로 획일화 된 이유 중 그 

이름도 삼삼한 丫2K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세로쓰기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 

종주국의 얼굴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출판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일간지들도 줄줄이 가로짜기 

조판으로 바뀌 면서 한글의 세로짜기는 우리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가로쓰기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에 정책도 없고 지론도 없는 

상태로 한글은 컴퓨터로 들어가 완전히 대중화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구미문자용 디폴트에 한글이 

끼어 표현되며, 아주 당연히 대우받지 못한 우리의 아름답고 

과학적인 한글은 바보 같은 우리들로부터 천대받으며 

구미문자에 비하여 완벽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을 받는다. 구미문자보다 어른거리는 한글 

꼴을 컴퓨터에서 봐야 하고, 눈을 버려 안경을 써야 한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이다. 일천했던 글꼴이 

그나마 컴퓨터의 도움으로 다양한 글꼴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글꼴에도 차마 언급하지 못할 

치부는 있다. 그것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업체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한글 폰트를 만드는 

전용 툴의 부재 탓으로 돌려야 할까. 일반인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로 인정받는 본인조차 그 많은 글꼴들의 

구조적 특징을 변별할 수 있는 폰트가 얼마 없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가로쓰기 전용의 글꼴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아직도 없다 나라에서 만든 바탕체도 그 기준을 

밝힌 바 없다. 그저 과학적이고 아름답다고 말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바보7 卜 아니다.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바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글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 

컴퓨터에서 구미문자는 한글보다 사용하기 훨씬 편하다. 그래서 

한글도 과학적이라면 그만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지금구미문자를보면 한글보다 훨씬 과학적이다. 

적어도 타이포그래피적 측면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 

우수하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세 가지만 둘어본다.

첫째, 구미문자는 문자마다의 고유의 넓이인 위스(width) 

값을 갖고 있다. 위스 값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이포그래피를 

하는, 또 폰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값은 개인이 혹은 한 폰트회사가 정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350자이건 1VT72자에 해당하는, 혹은 그 글자들의 

조합모듈을 정하는 작업은 글자률 다루는 전문가들이 모여 정해야 

하며 이것이 산업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조차 없고, 

정부도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아 나타나는 

아주 기가 막힌 현상들 중 대표적인 것이 글자마다 마이너스 자간을 

넣는 행위이다. 그렇게 일정하게 넣으려면 아예 그 만큼 좁혀 만들면 

될 것인데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은지 글자마다 간격은 제각각이다. 

이런 글자의 자간을 대책 없이 줄여 본 경험은 디자이너라면 

비일비재 할 것이다.

둘째, 기준선 문제이다. 우리나라 문자는 전통적으로 혼용문자이다. 

기본적으로 한자와 병기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한다.

구미문자도 다반사로 섞어 쓰고 있다. 구미문자를 사용하면 서체를 

아무리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더라도 기준선이 일정하여 행이 

가지런하게 보인匚卜. 그러나 한글은 가로쓰기를 하면 그 기준선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서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한가지 

서체 안에서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의 기준선과 크기가 달라 행을 

어그러트린다.

셋째, 글꼴의 기준이다. 시대에 맞는 그리고 기술을 적용한 글꼴이 

있다. 핸드폰에 사용되는, 혹은 컴퓨터의 13픽셀 이하에서 표현되는 

글자꼴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특히 획이 복잡한 글자들은 서로 붙고 획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아직 속도 

모르는 기관의 어른들은 요즈음 젊은이들이 문자를 함부로 바꿔 

사용한다고 말한다. 한번이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글자가 

정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인지 확인한다면 그 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망가진 한글 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은 지금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해줄 기술이 필요하다. 모니터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힌팅(hinting)과 커닝(kerning) 

기술에 한글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구미문자는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건만 한글은 깨지고 혹은 뿌옇게 

번져서 보이는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그 동안 외형적인 

발전에 너무 치우쳐 정말 한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다. 

글꼴의 양적 팽창에 우리는 한글이 발전했다고 믿었고,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만든 조상의 빛난 얼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이상 현실에 눈가리고 아웅 은 안 했으면 한다.

우리와 같은 타이포그래피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은 아직 

세로쓰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유는 아직 가로夕 I에 대한 

문화적인 변화에 대하여 연구가 덜 되어서라고 말한다. 두 나라 모두 

글자는 국책사업이다. 우리보다 전통이나 기술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분명 아니다. 아직 가로쓰기로 바꾸지 못하는 그들보다도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匚卜. 이는 한글날이라고 해서 연말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얼굴 들이밀고 출석부 확인하듯이 특집 한판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면서 한글사용의 매뉴얼인 해례본을 만들어 

어린 백성이 편히 한글을 사용하게 그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였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있다면 당연히 세로짜기에서 

가로짜기로 문화가 바뀔 때 그 운용 방법과 원칙에 맞는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래야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C7

사진 • 윤행석.



영평치동양문탑동（ 永平治東梁文塔岡） .

인홍군묘 세장지 표석. 1686년（숙종 12년）.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한글이 새겨진 비문이나 금속자료는 극히 드물다. 돌이나 금속에 

문자룰 새긴다는 것욘 오랜 시간의 풍상을 뛰어넘어 변치 않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함이며, 새기는 데 드는 품과 시간 때문에 꼭 

남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만 신중하게 취사선택 되었음올 생각해 볼 

때, 조선시대에 한글로 된 금석문이 거의 남겨지지 않은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역설적이게도 남아있는 

극소수의 조선시대 한글 비触|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에서 얼마 떻어지지 않은 경기도 포천 양문리에는 선조의 열 

두번째 아들 인홍군의 묘가 있다. 이 묘로부터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이곳이 세장지임을 알리는 표석이 있는데 바로 인흥군의 아들 

낭선군 이우가 세운〈영평치동양문탑동〉이다. 낭선군 이우가 당대의 

명필이자 금석학의 대가임올 생각해볼 때, 이 한글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정작 비석 한 면 아래에 조그만 굴씨로 새겨놓은 

한글의 내용온 다음과 같다.

•이 비가극히 영험하니 혹시라도사람이 훼손치 말라: 

또 다른 예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영비 （靈碑）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비석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중종 때의 문인 묵재 

이문건이 아버지 이윤탁의 묘 옆에 세운 이 묘비의 전면에는 이윤탁과 

그의 부인 고령 신씨률 합장한 묘임을 한문으로 표시했고, 묘비 

측면에는 한글로 •신령한 비석이라 훼손하는 사람은 화를 입으리라 / 

아는글 모르는 사람올 위해 알리노£卜" 라고 새겨져 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 이 두 비는 한글로 된 비석이라 할 수 없다 먼 

후대까지 전해져야 할 비문은 물론 한문으로 새겨졌고, 그야말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참뜻을 기려 혹시 그 비문의 영속성을 

해칠지도 모르는 '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새겨놓은 글자가 

한글이었다. 세월을 타지 않는 영속적인 글자로 여겨진 한문에 비해, 

한글은 발화의 짭은 순간울 재현하는 덧없는 입말로 비춰진 탓일까? 

조선 중기의 문인 사대부들에게 한글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또 사회의 변화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영속성만을 고집하는 말과 글이란 또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 비석에 새겨진 한글의 낯선 고어체는 이 문자가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율 잘 보여준다. 귤씨는 마치 붓으로 쓴 듯 부드럽고, 백 

년 후대의〈오륜행실도〉나〈태산감응편〉의 조화로운 활자에 댈만치 

아룜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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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지보 （科擧之寶）.

〈보인부신총수 （賣印符信總數）〉四八 •

「서울대 규장각소장.

문자는 쓰여지기 이전에 새겨졌따 • 종이도 필기구도 발명되기 

전에, 뼈조각과 진흙판과 돌밖에 문자를 기록할 매체가 없었울 때의 

일이다. 그것이 전서체가 한문 서체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이유이다. 전서체는 애초에 제한된 매체와 제한된 공간에 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글꼴인 것이다.

조선시대의 어보（御寶） . 즉 옥새에 쓰인 문자 형태는 대부분 

금나라 이후 명•청 시기까지 성행했던 구첩전（九♦篆）이었다. 

구첩전은 자획을 "아홉 번 구부린다•는 뜻으로, 획수가 적은 

글자도 인면（印面）에 빈툠이 없이 채우기 위해 자획울 구부려서 

장식적으로 도안화한 것이다 자연히 판독보다는 조형미가 

우선시되어 원래 글자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위에 나와있는 과거지보（科擧之寶）는 고종 시절, 소과（小科） 

합격자인 생원, 진사에게 내어주던 백패（白牌）와 문과（文科）의 

회시 （會試）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흥패簾I牌）에 사용되던 

것이다. 구첩전에 따라 왼쪽 위의 지（之）' 자의 획은 구부러지며 

여백울 채워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이 꼭 장식적으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구첩전은 인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증명 을 위한 위조방지책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기는 시대 에서 쓰는 시대 를 넘어 문자를 찍어내기 

시작한 시대 에 와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한글의 경우는 어떨까? 

공식적으로 한글 전서체 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관공서 앞에서 10분만에 새겨주는 한글 

막도장이나, 만 원권 지폐에 찍힌 한국은행 총재의 관인올 

들여다보면 된다. 총재의인 의 X' 과 '「의 변형된 형태는 

자획을 구부리는 한문 전서의 관행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는 연유로 귤자의 윤곽이 일정치가 않다. 

그것을 네모꼴 를에 꼭 끼워 맞춘 결과는 한글이 아닌 다른 상형 

문자 같온 독특한 느낌이다.

한편 전각학회에서는 심하게 구부러지고 변형된 한글 전서가 원래 

한글의 제자원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한글 귤자체 되찾기 

운동에 나섰는데 그 대丑적인 결과물이 훈민정음 판본체를 모델로 

한 현재의 대한민국 국새이다. 한글 전서체라는 이 독특한 

사생아가 버려야 합 유산일지, 아니면 참고할 가치가 있는 

유산일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글 • 편집실.



네모.

탈네 •모.

아륨다운들날뚱塞체•기다리며

풀어쓰기를 하는 알파벳과 달리 모。心기를 하는 한글은 글자에 따라 획의 많고 적음이 다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일정한 를 안에 한글을 표현하다보면 자연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건 3.정보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글자를 통해 보관, 

전달, 활용된다. 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대량생산을 들 수 있고, 둘째 고속생산을 들 수 있는데 

글자를 대량, 고속으로 생산하려면 반드시 글자생산 기계에 

의존해야 하며 또 그러자면 어떤 글자꼴이 가독성과 

판독성이 높고 또 기계화에 적합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가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 사회는 어떤 

의미로는 글자전쟁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정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과학적인 글자를 

사용하고, 누가 더 과학적인 기계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소위 글자 생산의 원가이다. 

글자에 원가를 운운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지 

모르나, 손을 사용해 붓이나 볼펜으로 글을 쓰던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엄청난 양의 글자를 

쏟아내는 요즘 세상에서, 글자 생산의 원가는 한 문화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한 요소임이 당연하다. 결국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는 글자마저도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네모꼴과 탈네모꼴 글자의 문제이다.

탈네모꼴 글자란 말 그대로 네모꼴 공간에서 벗어난 

글자를 말한다. 그러니 네모꼴 글자에 대칭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 글자를 두고 주요한 박사는 빨래줄 

글자라 하였고 나는〈한글자형학〉（디자인하우스1985년） 

에서 이 글자꼴이 들쭉날쭐 뚱뚱홀쭉하다 하여 들날뚱휼체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탈네모꼴 글자를 논할 때 먼저 초기 한글 타자기와의 

관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안과의사 공병우 

박사가 기존의 타자기를 계량해 보다 실용적인 한글 

타자기를 만들어낸 이래, 그 뒤를 이어 김동훈식 타자기가 

등장했다.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 두 타자기가 보급되자 

일반 사용자들은 대부분 속도 위주의 공병우식 타자기와 

글자꼴 위주의 김동훈식 타자기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공병우식 타자기는 3벌식이었고 김동훈식 

타자기는 5벌식이었는데 바로 3벌식인 공병우식 타자기 

글자가 기존 네모꼴 글자에서 벗어난 빨래줄 글자꼴 

모습에 더 가까웠다. 타자기의 인자방식은

글자막대（타이프바） 끝에 있는 한글 자모의 낱자가 글쇠를 

한번 칠 때마다 한 자씩 찍히는 방식이었다. 타자기의 글쇠 

수가 44개로 정해져 있었으니 이 한정된 범위 안에 한글 

자모와 숫자 그리고 기본적인 부호를 모두 넣어야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기계적인 제약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서 근대 탈네모꼴 

글자가 탄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중 공병우식 세벌식은 그저 편의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글의 구성원리에 따른 것이었다. 한글의 기본구조 자체가 

닿자（닿소리 글자）와 흘자（홀소리글자）와

받자（받침글자）로 구성되는 3벌식 구조이니 이를 그대로 

자판에 반영한 세벌식이 그에 맞다 할 것이다. 만약 1969년, 

정부의 급하고도 일방적인 자판 통일화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자판이 2벌식일지 3벌식일지 모르는 일이다. 

타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글자꼴 자체도 세벌식으로 해야 값싸고 실용적인 글자를 대량생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도 쉽고 간편하고 다양해진다. 한 예로 현재 네모꼴인 

완성형 글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50자의 개별 글자 디자인이 

있어야하지만 탈네모꼴글꼴은 67개의 기본 자소만 디자인하면 된다. 0| 

말은 곧 시간과 경비가 덜 든다는 말이다. 글자의 대량생산과 다양한 

글자꼴의 개발이 민족문화 발전의 중요한 뿌리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무엇이 더 경쟁력 있는 방법인지는 자명해진다.

그러나 한글 창제 당시 이미 그 조형원리의 기반이 마련된 탈네모꼴 글자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글 창제 

당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쇄기술이 탈 네모꼴 글자와 궁합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활자를 이용한 인쇄에서는 사각형이라는 규격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글자들은 고정된 틀 안에 표현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제약은 위에 언급한 타자기를 제외하고는 해방 후 컴퓨터를 이용한 

인쇄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계속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쇄기술 자체는 글자꼴 연구의 폭을 제한하는 기재로 

사용되어왔다. 그 무렵에는 디자인이란 개념보다 도안이란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자연히 글자꼴 연구도 도안사류의 연구 내지는 단순 

기능공 수준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匚卜. 문제는 그 무렵의 

도안사류의 글자꼴 연구, 기능공류의 글자꼴 연구가 대부분 사진식자기 

판매업자들의 상업주의에 영합한 연구들이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한글 

글자꼴의 연구는 한글의 특성을 살리는 과학적인 글자꼴의 연구여야 

하는데도 그 무렵 한글 글자꼴의 연구는 일본식 글자생산 기계에 맞는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 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도안사류의 연구나 기능공류의 글자꼴 연구가들은 생활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지 몰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들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글자꼴들이 현실적으로는 일본식 

시진식자기 판매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 사진식자기가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과학적인 글자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일본식 사진식자 기계 장사꾼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네모꼴 글자꼴 연구들이 결과적으로 한글 기계화 

발전을 늦추고, 그 바람에 끝내는 한글 글자꼴 연구가 일본에 

예속화되기도 했다. 아무리 그럴싸한 구실을 내세워도 제 나라의 얼과 

혼을 살리지 못하고 일본 사진식자기 회사만 살찌운 연구는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그동안 한글 글자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술대학의 교수, 

디자이너, 출판관계 종사자. 컴퓨터 연구가, 국어학자. 한글 

기계화연구가등에 의해 진행되어 왔匚卜.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접 

분야와 단절된 체 단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동안 발표된 한글 글자꼴에 대한 연구나 논의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의 특성에 대한 무지

둘째, 과학적인 한글 기계화에 대한 무지

셋째, 로마자 타이포그라피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한글에 적용

넷째 , 일본식 글자생산 기계의 대량 보급으로 일본의 문화적 예속 자초

다섯째, 글자꼴과 인접 분야의 관계에 대한 무시

여섯째, 총체적이고 통합젹인 시각의 결여로 지엽적 연구 치중 

일곱째, 한글자형학 이론 부재 등

9

글 • 송현•시인, 한글자형학자.



•그만큼 조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직 다듬어질 여지가 많다



사건 3.일반인들의 글자에 대한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글자꼴의 실용적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더 

우선시 훅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어온 네모꼴 글자들을 미적으로 더 균형잡힌 

형태로 인식하고, 기능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익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한글 굴자꼴의 발전을 늦추고, 그 바람에 

한글 기계화 발전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일찍이 필자는 한글의과학성과 글자의 

비합리성—표준글자꼴 시안 （예술과 비평/1987년 

9월호）이라는 글을 통해 글자꼴 표준화의 정의, 필요성, 

방법, 적용범위 둥에 대해 논하고, 우선 남한의 

표준글자꼴 제정을 제안하면서 당시 대표적인 탈네모꼴 

글자였던 안상수체룰 그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 뒤 

서서히 탈네모꼴 글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금온 여러가지 다양한 탈네모꼴 글자가 나오게 되었다. 

더욱이 이어령 교수가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문화부에서 탈네모꼴 글자（안상수체）를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사용한 것이 탈네모꼴 글자꼴의 실용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단초7 卜 되기도 했다고 본다. 그 뒤 

매킨토시를 이용하여 공병우 박사와 한재준 교수가 만든 

공한체 의 등장으로 탈네모꼴 글자의 일반적 사용의 

지평은 점점 확대돼갔다. 초기에는 아동용 도서에서 

쓰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일반도서에도 두루 쓰일 만큼 

일반인들의 사랑을 받는 글자꼴로 격상되어가고 있으며 

자연히 일반인의 미감도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글자꼴온 미적인 가치는 물론 실용적 가치 역시 지녀야 

한다. 실용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과 

판독성이 높아야 하는점이이며 미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꼴의 아름다움이다. 이 두 요소를 

충족시키려면 풀어쓰기를 하는 로마자와는 달리 모아쓰는 

한글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이중 실용적인 

면에서 획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 글자를 

몰아넣는 네모꼴 글자는 판독성과 가독성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온 네모꼴 글자를 더 미적으로 균형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그것은 네모꼴 글자가 사람들이 보아온 

익숙한 글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져 온 네모꼴에 비해 아직 실험적인 시도가 한창인 

탈네모꼴 글자가 덜 다듬어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될 것이라 생각한다.

탈네모꼴 글자의 조형원리의 근거는 바로 한글 창제의 

원리에 있다. 한글의 구성원리 자체가 초성, 중성 종성의 

세벌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글자체를 살펴보면 일정한 네모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글자꼴을 유지하면서 통일성 있게 

성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글의 조형원리에 더 

가까운 것온 네모꼴이 아니라 탈네모꼴인 것이다. 끝으로 

네모꼴 글자와 탈네모꼴 글자를 비교해보았다.

글자끌 때문에 복잡. 느림 간단하고 빠르다

비고항목 네모予曾자* ■네모■■자*

낮다 높다

쓰는 시대 치는 시대

아주 어렵다 아주 쉽다

11,712자（옹근자） 67자 （자소

불가능 가능

비과학적인 완성형 방식 과학적인 조합형 방식

아주느리다 아주 빠르다

깨어진다 이早어진다

거의 블가능 가능하고 쉽다

한벌에몇년 한벌에몇시간

도장쟁이 수십년 실력 초보자도 누구나

한대에 수억원 값싼 기계가 많다

빨래줍 글자의 수백 배 네모꼴 글자의 몇분의 일

복잡하고 불일치 간단하고 일치한다

과거 서예에 가깝다 현대 그래픽디자인 감각에 맞다

장노년충, 인쇄업자 젊은이들과 디자이너

방해요인이 많다 7 크게 이바지한다

복잡하고 비쌈 간단하고 값싸다

제때 제자리에 안찍힌다 제때 제자리에 찍힌다

거의 글자마다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불가능하다

부적격

서예에 가까운 글자

자유자재

적격

기계화적합,수학적 글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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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우 타자기. 세종대왕기념관 소장.

사진 윤행석.



'忠' 자 문자도.

조선시대. 작자미상.

가회박물관 제공.

이는효孝） • 제（悌） • 충（忠） • 신（信） • 예（禮） • 의（義） • 염（廉） ■ 치（恥）를 

그린 8폭 문자도 중 충（忠）' 에 해당하는 문자도이다. 보다시피 원래의 

모습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어 있어, 이쯤 되면 글자보다그림에 

가깝다고 합 것이다. 하긴 병풍 그림으로 많이 사용된 문자도야 제사나 잔치 

분위기를 살려주면 그만이지 글이 무슨 의미가 있었으랴. 어쩌면 이것은 글을 

읽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유교 이념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림 도감 

갈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글자의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권세높은 

양반들의 고상한 문화의 일부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

위에서 충（忠）자의 기둥인 대나무（알다시피 대나무는 지조暑 상징한다.）를 

감싸고 있는 입 구자（ 口）에 해당하는 것은 새우이다（모양이 심하게 

왜곡되어 뱀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왜 충자에 새우가매달려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우 하（蝦）의 발음이 군신이 화합한다는 뜻인 화（和）의 발음과 

비슷하기때문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효제충신 

예의염치 의 글씨 그림이 하도 많이 그려지다 보니 각각의 글자에는 고정된 

고사나 상징이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

신 （信）자에는 새가 나오는데 한무제에게 서왕모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파랑새라는 이도 있고, 한나라의 소무가 흉노에 억류되었울 때 

그사실을조정에 알린 흰기러기라는 설도 있다. 어떤 새가됐든그 새가물고 

있는편지가바로믿음（信）을 나타내는것이다 또치筑）자의 마음（心） 한 

가운데에는 주나라 무왕에 반기를 들고 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 죽은 

백이와 숙제의 비석 혹은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여기에 그 둘의 절개를 

기리는 백세청풍이제지비 （百世淸風夷齊之碑）' 라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이 위패는특히 병풍이 제사상 뒤에 놓일 때 절묘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림이 문자를 압도하는 듯한 이 글씨 그림은 서양 중세 필사본의 화려한 

채식 머리글자를 연상하게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추상（문자）과 

구상（그림）의 완벽한 결합은 한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원래 그림에서 

유래한 문자인 한자는 자꾸 그림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한국의 타아포유산 • 문자도. 혁필

鳳■자 혁힐.

팔산（八山） 홍지성.

조선후기의실학자유득공은〈경도잡지＞에서 백서（飛白書）'라는 

문자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비백서는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 그 끝을 갈라지게 하고 먹울 찍어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둥의 귤자를 쓴 것이다. 점율 찍고 굿고 파임하고 삐치는 것을 

마음대로 물고기, 게, 새우 등의 모양율 만든다： 혁필이 비백서에서 

유래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비백서는 묵선과 백선만 나오는 것인데 

혁필은 여러가지 색깔로 그리는 것이므로 비백과 혁필은 다르다는 

얘기도 있다. 비백이야 어쨌든 혁필이 문자도에서 나왔으며 , 

문자도의 약식버전이자 대량생산 모델임은 확실한 것 같다. 혁필이 

탄생한 것은 빨라야 20세기 이후일 것이다.

이 혁필 그림에서 §（». 용（龍）자는봉황과용을가리키는 기호이면서 

말 그대로 봉황과 용 그 자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각각의 

동물이 상징하는부귀영화와같은추상적 가치까지 담겨 있다• 한글자 

안에서 문자와 그것이 지시하는 것 , 즉 외연과 내포는 하나가 된다. 

그러니 아무 글자나 혁필로 쏠 수는 없는 노롯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같온 를에 박힌 

문구이거나 아니면 고객의 이룸이다. 혁필 화가는 이름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름풀이를 곁들이며 ,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복을 

빌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혁필온 문자도와 부적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혁필화를 그린 홍지성 옹온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십여 년 전까지 

용인 민속촌에서 관광객들에게 혁필을 써주었다. 몰려든 구경꾼들은 

평범한 문자가 불과 수 분만에 형형색색의 안료를 묻힌 혁필에 의해 

새가 되고, 꽃과 나비로 변해가는 역동적인 광경 자체에 매료되었다. 

혁필은 저자거리의 연행애술이며 시간 속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문자이다. 그것욘 움직이고 변화하며 대중과 호흡하는 인터 랙티브한 

타이포그래피 - 무빙 타입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글 • 편집실.



보편성

특수성

개인 귤꼴의 가능성과 한계

오랜 세월동안 한글 글꼴을 지배해온 명조체와 고딕체....................학교에서 열리는 경필대회 에서는 아직도 이 중 명조체를 본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있다



사건 4.

1999년 발행된〈한글의 새로운 시도：에는 개인활자 시대 the age of 

personalized fonts' 라는 특집이 실려 있다. 이 특집의 서문에서 필자들은 

다양한 글꼴 환경이 전개되면서 이젠 디자이너들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일반 서체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이나 목적에 맞게 서체를 직접 

개발, 제작해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라며 바야흐로 개인활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어 다양한 글꼴 환경 이란 다름

아닌 디지털 방식 으로고안된 기술의 개발 과 탈너모틀의 조합형 

글자꼴 디자인 의 대두이며, 이에 따라 전에 없던 다양한 글자꼴이 

탄생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글꼴 환경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놀랄 만큼 발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우선, 폰토그라퍼fontograph이나 

폰트매니아fontmania 등의 디지털 서체 개발 소프트웨어의 탄생은 

주조활자 시대에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여러 실험들을 가능케 했으며, 

1950년대부터 시작된 탈네모틀 한글꼴의 연구는 한글의 기본 형태를 

네모틀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한글꼴의 가능성을 무한대에 가깝게 

열어제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개인활자 

시대 라는 용어를 더 이상 선언적 의미가 아닌, 한글꼴의 현재적 의미와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글꼴의 개인성이 보편성을 압도한 것일까? 보편적 글꼴의 대명사였던 

명조와 고딕의 오랜 독재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정치적으로 

비유하자면 , 개인활자와 더불어 글꼴의 민주주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개인성이 최대한으로 꽃피는 

글꼴의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거친 감이 있지만, 새활자 시대(1864〜1949)부터 원도활자 

시대(1950〜현재)를 거친 최근까지의 한글 글꼴 상황을 명조와 고딕의 

독재 라 한다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명조체와 고딕체는 한글 

창제 이후 붓글씨를 본으로 한 활자들이 정련되면서 , 그리고 일본과 한자 

활자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활자체로서 현재까지 가장 애용되고 

있는 글꼴들이다. 이러한 두 글꼴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다듬어지고,

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출판물과 인쇄물이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한 일제 후기와 한국 전쟁 이후부터였으며 , 이러한 영향력 

뉘에는 막경서!??〜 1965)돠 최정호(1916-1988), 최정순(1917〜 ) 

등 서체 개발자들의 막대한 노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명조와 고딕이 근대 100여 년이 지나는동안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제 두 활자체의 독재는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명조체와 

고딕체는 지금까지 개발된 한글꼴 중 가장 균형감 있고 가독성이 뛰어난 

활자중하나이기 때문이匚卜 즉 이 두활자체는지금까지 개발된 한글꼴중 

아름다움과 실용성이라는 글꼴의 필수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예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해방 이후 한글 글꼴의

형태롤 오랫동안 지배했던 초기 국정 교과서체와 초기 동아출판사체가 모두 

명조와 고딕에 국한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다른 글꼴의 가능성을 시험할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글꼴 자체가지니고 있는보수성과 

익숙한 서체만을 반복해온 서체 개발자들의 안전주의 또한 명조와 고딕의 

오랜 독재를 가능케 한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교육을 통해 보편적 서체를 반복적으로 

훈육시켜온 근대의 국어 교육도 다양한 서체의 등장을 

가로막는 큰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전예해행초 를 반복해서 학습하던 맥락은 근대 한국의 

공공교육에 그대로 이식되어 , 명조체와 같은 정자만이 

좋은 글씨로 인정받게 한 것이다. 개성적인 글꼴이란 

결국 개성적인 손글씨에 그 기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바른 글씨 의 일방적 강요는 

개인활자의 개발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개인활자 시대의 개막과 함께 명조와 고딕의 

독재는 끝이 나고 있는 것일까? 개인활자는 과연 

명조체와 고딕의 장점을 대체할 만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균형감과 가독성이라는 획일화된 

가치에서 벗어나 글꼴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자체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여러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개인활자라는 현상, 

혹은 실천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역사를 짚어보는 것은 

이 독특한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 지점을 파악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개인활자라는 용어의 모호함을 지적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자면, 개인활자란 개인에 의해 

발안되고 제작된 활자를 말하는 듯 하匸卜. 앞에서 인용한 

글을 통해 확인하자면 "자신만의 개성이나 목적에 맞게 

서체를 직접 개발, 제작해 쓰는 경우”가 개인활자인 

셈이다. 이런 정의에 따를 때만, 개인의 고유명이 

붙어있는 과거의 서체들과 현재의 개인활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조 원년인 1455년에 개발된 

강회안체를 두고 개인활자라고 부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회안 자신의 서체에 의해 개발된 활자이지만, 

자신의 목적에 따라 제작된 것도 아니며, 또한 강회안 

자신이 직접 제작한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匚卜. 또한 

1692년에 제작된 원종체나, 19세기 초에 제작된 

장흔체 또한 같은 맥락으로 개인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개인의 서체를 본으로 

제작되었지만, 이 글꼴들에는 자신들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개인 서체가 전제하는 직접 

제작의 과정과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방 후 주요 서체 개발자들인 박경서나, 

최정호, 최정순 등의 서체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들은 명확한 목적에 의해 개발되었고, 그들은 글꼴 

제작과정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위의 

정의만을 놓고 보자면, 예를 들어 최정호체, 최정순체는 

분명 개인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체는 각 서체 개발자의 개인적인 미감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기보다는, 글씨에 대한 당시 한국인의 

보편적인 미감과 요구에 의해 개발된 것이기에 

개인활자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활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한 가지의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CO C7
C7C7

글 • 김형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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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律PM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하회마율. M.

기用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가시나무 M.

•■라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회상II. M.

기阐0M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단군 M.

卅孔괴선卜«나 •이* 구; 卜 加 q卜 E卜 江卜 :h 매트릭스. 02.

姆刪바사 아 자 차 升 타 파 불탄고딕. M.

마바사 아 자 차 카 탁 파 하 파랑새. M.

謝辑나사 유 가 苦 다 고* 朴 곰팡이 .M.

지用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달팽이. M.

邛바하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추억 .M.

기网啊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고구려. M.

■나F 바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백제. M.

새E 아마바叶 아 파 하 카- 타 파 하 신라. M.

갸£마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날개. M.

거用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바 혹백영화. M.

班봐아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피노키오. M.

礪이마바사 아 자 차 하 다 파 하 흔적. M.

艰이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아이리스. M.

1tf화마비사 어 자 차 카 타 q 하 윤체. M.

기W하바사 3 자 가 타 a 하 구룜 .M.

邛라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햇살. M.

巾［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보람. M.

辭봐마바 사 O｝ 자 차 카 타 파 하 쉬리. M.

R라［아아사 아 가" * 타 ■아 하 유려. M.

*봐마아사 아 하 讣 하 다 하 청빈 .M.

6비마•비•사 사 자 사 카 티• 파 아 진인. M.

지매마바输보편저이아%각의개嘉 

诽B卜。｝ H 卜人卜 。卜 入卜 丈卜 케•

강조하는다還서채들.… …. 

타

팍 하 사파이에 1. M.
..........아식 개인이 서체를 만들기엔 무리지만 요즘에는 독특한 폰트■ 사용해 자신의 아이덴티티豊 나타내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 하 성경. M.

班희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독수리 M.

지用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북. M.

기用마바사 아 자 차 카 탁 파 하 아트 M.

자^!■니｝시" 。卜 자 차 카 타 파 하 상아. M.

서忡卜바4 叶 4 4 叶 叶 다 4 수필 B.

걔：비口卜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까치발. M.

Iff科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둥근장식. M.

기怦1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산돌60. M.

-!栋리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네모 M.

工嘘bM•사 사 자 计 그卜 타 i计 舒 광수. M.

기申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이야기. M.

嘛화마바사 아 자 차 카 탁 파 하 향기. M.

琳마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신문제비. M.

긔^바사 아 자 차 카 탁 파 하 천년. M.

지阳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카리스마. B.

가用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숲. M.

지阐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예일. M.

기由아바사 아 다 사 카 타 파 하 붐 M.

*바아바사 아 자 차 카 하 파 하 구운몽.

■阻마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월인청강지곡.

阴1미바사 아 자 차 자 타 파 하 송강가사.

但KH바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용비어천가



사건 4.바로 글꼴의 특수성 개인성이 그것이다. 명조, 고딕. 그래픽체 같은 

일반적, 보편적 서체와 명확히 구분되는 개인적 글꼴을 두고 우리는 

개인활자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최정호체와 

최정순체 등과 같이 분명 개인에 의해 개발, 제작되었지만 그 형태에 있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 미와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개인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여기서 개인적이다 집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글꼴의 

형태는 어느 정도의 집단성과 개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맥락에서 

명조체는 집단적 미를 구현한 것이고, 개인활자는 개인적 감성올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유일한 근거는 단지 지금까지 한글꼴의 

역사뿐이다. 이에 따른 보편적 글꼴과 개인적 글꼴 사이의 구분은 단지 

정도의 차이에 의한 임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그 

임의적인 구분을 굳이 채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개인활자의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글꼴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글꼴이란 

결국 언어가구체화, 물질화된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언어에 대해 던졌던 질문은 개인활자라는 

현상에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저〈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언어 안에서 사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질문을 글꼴에 대해서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太凶의 것이 

아닌 글꼴 안에서 사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이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 개발, 제작되는 개인활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유효한 반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혹은 일반 

대중의 욕구에 의해 제작된 일반적, 보편적 글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로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활자는 진정 보편적인 

글꼴의 지루함을 떨쳐버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소수적인 욕망의 근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은밀한 소수자의 언어들이 표준어의 일방통행이 

가져올 수 있는 폭력성과 억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다소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상황은 언어에 비해 글꼴, 활자만이 지닌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크다. 언어,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내뱉을 수 있는, 

물질적인 제약이 적은 소통 수단임에 비해, 글꼴은 자체가 무거운 

물질성의 중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라고 

해서 무한대의 자유룔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통가능성 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자유는 서로 이해 가능한 토대에서 

이루어지며, 소수자의 언어일 경우에도 이런 법칙은 엄격히 적용된다. 

활자가 처한 상황은 이보다 더 제한적이다. 소통가능성이라는 언어적 

제약에 물질로서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인쇄, 출판에 쓰이는 활자가 디지털화 되면서 글꼴의 물질성이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어의 알파벳과는 달리 

조합형인 한글의 특성상 폰토그라퍼나 폰트매니아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한글 글꼴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서체 개발자들 대부분이 개인활자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소 

2,350자를 한자 한자 만들어야 한글꼴 한 벌이 완성되는 상황을 꼽고 

있듯, 최소한 완성형 글꼴에 있어 개인활자를 가진다는 것은 은어 하나를 

개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서체들 또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단지 개인의 성과물로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개인활자는 물론 개발자 

개인의 개성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이지만. 언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집단에 의해 공유되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는 글꼴이 유통되는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에도 한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활자들이 너무 독특한 형태에만 그 강조점을 

둔 나머지 은어나 속어들이지니고 있는 효과적인 의미의 

공감대 룰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활자 시대 己는 구호는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성립한다. 즉, 지금까지의 글꼴은 개인의 개성이나 목적이 

아닌 불특정 집단 전체의 성격과 목적만을 위해 제작,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한 후자만으로는 효과적인 

의미 전달과 감정을 표출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것이 개인활자 라는용어가지닌 속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활자의 등장은 단순히 글꼴 제작 툴의 개인화. 

절차의 간편화에 의한 산물이 아니다. 개인활자의 등장은 

글씨를 통한 자신의 표현 글씨는 자신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반증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글꼴은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그것은 

글씨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전달하는 둘도 없는 조형물이다. 과거 한글 활자의 역사가 

보편적 소통을 위해 개인의 표현가능성이 제한되어온 

시간들이었다면 , 개인활자 시대의 개막은 이러한 구도가 

극적으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1. 단국대 사각디자인과,〈한글의 새로운사도）. 안그라팍스 1999, p. 95.

2. 김진평 교수는〈한글 황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어서

명조체（明朝电와 고딕체（Gothic^）의 명칭 문제叁 제기하면서. 

명조체曇 정조체（正朝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욘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대신 1991년 

문화체육부는 예전부터 논의되어온 글꼴의 명칭 문제畳 해결하기 

위해 명조체 대신 바탕채 , 고딕체 대신 돋움체' 라는 순우리말 

용어■ 지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개인*자 

시대 이전의 보편성용 띤 글꼴임올 강조하기 위해 편의상 명조' 와 

고딕 이란 명칭올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이와 관련해 1928년〈동아일보）에 실린 활자체 개량올 위한 자체（字匯 

공모규정은흥미로운여*제시한다 이규정에는 적절한자체. 즉 

적은 면적에서 크게 보이게 될 수 있는 대로 명조체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아는 명조체가 일찍부터 가장 

가독성이 帮어난 활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욜 보여준다. 김진평, 위의 

글, p. 152에서 재인요

4.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이진경 역）, 동문선. 2001. p51.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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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귀부 （逐鬼符）.

송학비전 예방비법〉증

부적의 용도가 원래 인간과 인간사이가 아닌 인간과 영僵） 사이의 

소통을 위한 물건이고 보면 그 곳에 사용된 문자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문자의 보다 원초적인 형태이며 

상징의 언어이다. 자주쓰이는 문자로는 일월（日月）, 천（天）. 광（光， 

왕王）, 금（金）, 신0陣）. 화（火）. 수（水）, 용（龍） 등한자이지만 간혹 

한글이 보이기도 한다• 글은 주로 붉은 빛이 나는 경면주사（수은과 

유황의 혼합물）나 영사를 곱게 갈아 기름이나 설탕물에 개어 쓰는데 

한자의 파자（破字）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결합하고 여기에 줄을 굿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꼭대기에 칙령（勅令）' 이라는 글자룔 

적어넣은 것이 많다.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부적은 

음（音과독讀）' 이라는 타이포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생하는 대신 보다 

풍부한 상징성을 획득하며 현대 미술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종종 

영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양한 인간사를 모두 아우르다 보니 부적의 종류는 자연 많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 추가되기도 하는데 요즘엔 

다이어트볼 위한 부적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놀라운 것온 단조로운 

선들과 문자들이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똑같은 형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 효능에 대한 진위는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그래픽적인 부분의 다양한 조합이란 측면에서 부적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아니 효능 면에 있어서도 겉으론 미신을 거부하는 현대에도 

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핸드폰 엑세서리로 전락할 정도로 의미가 

약해졌지만 재앙을 막고 복을 가져다주는, 혹은 적어도 그렇게 믿어지는 

물건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자는 않울 게다.

위의 부적은 못된 귀산을 쫓는 부적으로 설명에 따르면 꿈을 꾸는데 무서운 

꿈을 꾸던지 또는 집안에 각종 장롱 등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날 때는 

본부작울 3부 작성하여 소킈 나는 곳에 1부. 현관문 위 안으로 1부 붙이고, 

나머지 1부는 내실 문 위안으로붙이면 귀신이 도망을간다고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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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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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부귀와 장수를 비는 의미로 수（壽）와 복（福） 자를 옷이나 장롱, 

심지어 떡살에 새겨넣곤 했다. 수놓아진 경우에는 해서체나 초서체가 많고 

그릇이나 기물, 기와 등 공예품에서는 전서체나 도안체로 된 글자가 많은데 

이러한 수. 복자 문양의 전통은 쌍회 （雙喜） 자 문양과 함께 조선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기에 소개하는 백수백복도는 이러한 수, 복 문양이 

문자도의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주로 병풍 그림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백수백복도란 말그대로백 개의 수 자와백 개의 복 자를쓴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그결과는보는 바와 같이 쓴 것에불과하지 않다• 그 

많은 같은 글자들이 앞서 부적과 같이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이 없으며 어느 

하나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은 것이 없다. 때로는 나무를, 때로는 구룜을. 또 

물과 별을 닮은 형태를 그려내는 붓놀림이 자유롭기 그지 없다.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데 이만한 자유를 누리기란 현대에도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대상을 표현하려 할 때, 우리의 머리 속에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좋게 말하면 표현의 적절한 기재로사용할 수 있는그 틀은 동시에 

구속이기도 하다• 또 사회는 그가 속한 개인이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좀처 럼 

반기지 않는 법이다. 더욱이 하나의 약속이자 사회 전체의 암묵적인 통제룔 

받고 있는 문자에 있어서는 더하다. 한글 글꼴을 디자인할 때,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따라야 하고 글자가 결합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은 그로부터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적어도 위의 수와 복 

자를 쓴 이는 그런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 글자와 문양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나 문양 역시 창작물이기 이전에 그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가치와 감정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이며 역시 일정한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그의 머리 

속에는이미 수와복의 형태가없어진 지 오래며 또왜 이것이 수 자이고 

복' 자인지 따지는 것로 부질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온 장수와 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며 상상력 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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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정지를 널어 움직임으로.

어느학자의 말을 빌리면. 디지털은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라 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전세계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인 무빙타입(MovingType), 즉움직이는타입은 디지털이 디자인에 준선물로 

이해된다. 예술에서 시간과 움직임에 대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정작 오늘날과 같이 타입들이 모니 

터나스크린 상에서 이리저리 공간속을 떠들며 살아숨쉬는 것은실로 감탄스럽다. 그러면 왜 타입들은 오랜 기 

간을 고집해오던 스스로의 정체성을 떠나 가지런히 정렬된 평면을 이탈하는 것일까? 커뮤니케이션을 위함일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유행을 뒤쫓는 것일까? 과연 움직이는 타입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소명 

감을 갖고 있을까? 디자이너인 우리들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사실 분명한 답변을 내놓기가 조심스럽다. 

그러나타이포그라피의 기본적인 책무가 언어적 (verbal) 이며 육성적 (voice) 이라는사실올 간과하지 않을때 

물 만난 고기처럼 타입들이 왜 평면을 떠나 허공으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글이란 

언어의 화석(frozen sound)이다. 움직이고 숨을 쉬는 정서적 뉘앙스의 집합체이다. 이들은흐느끼고, 격노하 

고. 속삭이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노래하고. 때로는 숙연한 생물이다.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포승줄처럼 보이는 행. 창살 같은 단락, 그리고 죄수의 감방처럼 보이는사각형 평면은 이제 타입을 

구속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제 글은 자유로워졌고 움직이며 태어나고 죽기도 한다.

무빙

타이포그라피의

출현과

형성과정

타입에 움직임을 시도한과거의 역사를잠시 돌아보면. 20세기 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대격변 속에서 시각 

예술또한그의의 및구성 체계와사회적 역할에 의문을던지는 일련의 혁명을 겪게 된다. 빅토리아시대를거쳐 

19세기까지의 전통적 타이포그라피는 장식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구태의연한 관습과 기교적 접근올 벗어나 

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20세기에 이르러 이러한표현들에 권태를 느낀 전위적 자유시인들은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시에 다양한 활자를 도입하고 실험함으로써 현대 타이포그라피 발전 방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 

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 수평적. 수직적 구조로 일관되어온 속박을 과감히 타파하고 동적이고 비직선적인 구 

성올추구하며 지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언어에 음악적 속성을도입하기 위해 구문파괴, 문장해체, 낱말 

필리포마리네티.〈산+개곡+거리X조프르). 1915년.

의 분리. 구두점의 억제. 거친 의성어의 도입 둥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와문법적 규칙들을 파괴시키며 극도의 암 

스테판 말라르메.〈주사위 던지기〉. 1897년.

시성만올남겨놓는혁신적 시도를모두수용했다. 이와더불어 예술분야의 여러 장르즉, 미래파(fUturism), 다 

다이즘 (dadaism), 구성주의(constmctivism), 데 스틸(destile), 그리고바우하우스(ba나iaus) 시대를거쳐 현

대의 디지털 문명이 도래하기까지 동적 타이포그라피는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에필로그.

무빙

타이포그라피의

새로운환경과 二르.

트지 一工…

여하튼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들의 상당수는 이제 정 적 매체에서 동적 매체

로 바뀌게 되었고 이를 제어하는 시간+움직임이라는 새로운 인자가부상 

하는 것을 막을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디어를 둘러싼환경은본질적으로 

기욤 아폴리네르.〈비가온다〉. 1918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쿠르트 슈비터스.〈소나타〉. 1924년.

첫째, 과거의 독서 방법은 타입이 고정되어 있고 시선이 따라다녔지만 이 

제는 타입이 움직이고 시선은 이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둘째. 

아날로그는 유형적이지만 디지털은 무형적이다. 그래서 정보량의 제한 

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보충되거나삭제될 수 있다. 셋째. 타겟 

오디언스의 개념이 달라졌다. 과거의 영사막/관객 그리고TV스크린/시 

청자들이 오늘날은 모니터/유저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사실로 자발적이며 또 적극적으로 영 

상을 지켜보려는 대중들이 이제 소극적이며 주위 환경별］■고 시끄러운）으로부터도 여러가지 방해를 받는 가 

운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유저들로 바뀐 것이다. 관객들은 약속된 시간만큼은 자리를 떠날 수 없지만 유저 

들은 언제라도 마음만 내키면 자리를 뜰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종횡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4：3,

1.66116：9의 비례가오늘날은어떠한비례로든 변할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시점의 변화다• 과거

타입들은 수평적, 수직적, 정면적이었으나 오늘날은 공간적, 입체적. 다층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여

섯째, 스토리텔링 기법이다. 과거는 이미 아는 바대로 선형 구조였다면 이제는 비선형 구조이며 나아가쌍방 

향인터 랙티브를지향한다. 일곱째 . 엔터테인먼트와 커뮤니케이션의 우위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을 압도할 만큼의 현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훼손하여 메시지 전달 

력을 방해할지경이다. 이제 타입이 움직이는새로운 환경에서 디자인의 질과 컨텐츠를 담보해야 하는 디자이너

로베르 마생.〈대어리 여가수〉. 1964년.

글 • 원유홍.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서승연 .두원공과대학 컴퓨터그래픽스학과 겸임교수.



오늘날에 이르러 시청각 매체의 발달 및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랙티브가 가능해지면서 무빙 타이포그라피 

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보다 다양한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타이포그라피는 더 이상 언어 정보에 

국한된 정 적 요소로서 가 아니 라 영상 및 음향까지 를 아우르는 동적 이 고 복합적 인 무빙 타이포그라피 (Moving 

Typography) 로 발전하고 있다.

무빙 타이포그라피의 구체적 특징은다음과같이 운율성, 연속성, 시간성, 역동성 등의 네 가지로분류할수 있다. 

운율성...........타입에서 운율이란 타입이 관객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노래되고 있는가를묻는 것과 같다. 운율

적 요소는 억양, 강조, 휴지(休止. pause), 리듬, 페이스(pace)로규정할수 있으며, 이러한요소들은 정적 타 

이포그라피에서 쉼표,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휴지나 억양을 표시하였던 것을 대신하는 장치이다.

연속성...........무빙 타이포그라피에서 동적 효과는 한 화면에 한 단어씩만 등장시킬 수도 있으며, 글이 좌우

나 상하로 흐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단어들을 등장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양의 텍스트를 다양 

한 방법으로 화면에 등장시킬 수 있게 한다.

시간성...........타입의 형태• 크기, 자간. 행간둥을조절하는가운데• 단어와음절 사이에 시간적 개념을 획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잔상이 관객의 심상 속에 오래 지속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또 화면 

이 희미해지거나 위치의 변화를 통해 관객의 뇌리 속에 깊은 인상과 여운을 남길 수도 있다.

역동성...........무빙 타이포그라피는 움직 임을 통해 관객과 멀어 질 수도 가까워 질 수도 있다. 작은 흔들림으로

도 여러가지 감정을표현할수 있다. 타입이 프레임 가장자리에 가까이 있으면 더욱크고어둡게 나타나며• 타 

입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더 작고 희미해진다. 또한프레임 안에서 빨리 움직이는 것은보다가깝게 느껴 

지고 서서히 움직이는 것은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NHK> TV 방송 타이틀. 일명 고화질 TV(HDIV)' 라 불리는 하이비젼 방송사에서 제작된 오프닝 타이를. 화

면 내에 모든 장식을 자제하고오직 5,000여 개의 NHK 와 HMsion'이라는 타입만율 사용하여 강렬함과 함께

무중력 공간율 자유롭게 넘나드는 움직임율 보여주었다.

세븐 (Seven)〉오프닝&엔딩 타이틀. 영화어서 타이포그래피의 해체성을보여주는것으로는 '세븐 (Seven)' 

을들수 있다. 이 영화는오프닝 타이틀에서 익명의 제보자가보내는 편지를보는것과 같온 착각속에 빠지게 한다. 

즉 콜라주로 모아진 타입들율 보고서 형식의 지면처럼 보이는 스크린 위에 불규칙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 타이흘은 다른 영화와 달리 텍스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텍스트의 동선이 관객의 예상과 

달라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예상 밖의 결과룰 강조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필로그.

마치며

한글에 있어서

< www.yugop.com>, 유고 나카무라. 움직이는 타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인터넷이다. 인터넷 

무빙 타입의
상의 웹사이트 역시 TV 광고나 영화와 마찬 가지로 동영상 및 소리 . 텍스트, 그래픽 등이 복합적으로 절충되는 공 

의 口] 와 간으로 타입에 시간+움직임 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는 또 하나의 장이다. 특히 유고 나카무라의 프로젝트는 무빙

저 망 . 타이포그래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타입을 읽는 이용자들을 위해 자신의 건축 및

공학적 감각을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을 창조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는 영화들 중에 툼 레이더 매트릭스. 백 투 더 퓨처. 큐브, ET. 쥬라기 공원. 그리고 우리 나라 영 

화로는편지, 은행나무 침대 둥이 있다. 일상에서, 요즈음사고하는 것의 큰부분이 시간과움직임이라는 명제 

로 내 머리 속이 가득 차서일까, 시간+움직임이라는 개념을 다룬 영화들이 상당수이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한결같이 흥행에 성공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대인들의 지대한 관심이 시간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줄 

거리에 심취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가상적 내용들을부담 없이 받아들인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시간+움직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이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뒤바꿔 놓았다. 화학 기호들이 가득 늘어 

선 원소주기율표에서 보듯. 이제 시간+움직임이라는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발견한 새로운 성분으 

로 이 전의 전통적인 디자인 팩터 （factor）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며 어느 하나 남김없이 보다 나은（또는 다른） 

차원으로 디자인을 변모시킬 것이 자명하다. |

CO 

이 글을 쓰며 간략하지만움직이는 타입에 대해 여러가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타입 즉, 무빙 타입을

변호하듯 비쳐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미래의 무빙 타입은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타이포그라 

피의 큰 흐름과 더불어 생존하리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지금은 바람직한 무빙 타입의 기반 조 

성을위해 우리 갖고 있는 한글의 조형성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은 납작한지면 위에 잉크로 흡착된 형태로서 항상 상하좌우가 같은 모습이어야한다. 

그러나모니터나 스크린의 공간속은 이 제 더이상 납작하지도 않으며 정면적이지도 않다. 그렇다면 중력이 휘 

발된상태처럼 허공을유영하는낱자들은 T 과 [' 을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와 T 를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또 름'과 믈', '아'와 '우 둥은것은어찌판독할것인가?이러한의문들이공연한걱정일뿐이라 

고무시할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완벽히 새로운 환경을 맞아지금까지 갖고 있던 한글의 모습을 다시금 겸 

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진화는 항상 과학과 미학의 발전과 괘도를 함께 했다. 미학은 통찰이며 과학은 도구였다. 21세기는 

디지털이 조성한 밭이 아니면 꽃필 수 없고 그 가능성마저 희박하다. 필자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한글을 전망하며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어쩌면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한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누군가 

는 진심으로 고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글의 정신은 우수하다. 진실로 우리 문화의 전령이다. 그러나 

한글의 구조 및 집합 구성도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비하는 디지털 공간에 적합한 형상인가를 자문 

한다• 오늘날까지 디자이너인 우리들은 우수한 한글의 터럭들을 다듬고만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오늘까 

지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본격적인 이야기를 논의해야 한다. 국문 

학자가 아닌, 디자인을 배운 우리들이 ….

_www.yugop.com




디자이너 연대기 四서 찍어댄거지.］

최 정순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가던 날 아침. 한글글꼴개발원에서 

발행한〈한글글꼴용어사전〉에 수록된 최정순 항목을다시 

한번 들춰보았다. 1917년 생. 올해로 87세. “최정호와 더불어 

。리나라 인쇄 서체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온 신문용 활자 서체의 

개척자” 우리나라인쇄 서체의 양대 산맥. 양대 산맥이라.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러나 또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그를 만나러 가는 

길 앞에는이런 설레임과 두려움이 질서 없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 이라는 감정에는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알고. 그의 서체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는 무언가뿌연 막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막 앞에는 언제나 최 정호라는 또 다른 

산맥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한국 타이포그라피 역사를

1술할 때 최 정호는 항상 최정순의 앞에 버티고 서 있다. 그는 

이미 훌륭한 서체 개발자였다. 그에 비해 최정순 선생의 자리는 

극히 불분명했다. 그의 자리는 간혹 삭제되기도 했으며. 또 간혹 

아주 작게 묘사되곤 했다. 상대가 자리한 곳을 모르고서 그를 

만난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 게 했던 것이다.

인터뷰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노구의 선생님은 

i자신의 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앉아우리의 질문에 기억을 

더듬어가셨다. 또. 원도（原圖） 활자에 대한 이해가적은우리를 
!위해 책상 서랍 가득히 쌓인 원도와 필름들을 손수 꺼내어 

하나하나 설명 해주시는 수고도 잊지 않으셨다. 산맥. 녹음기에 

卜｝곡차곡 쌓여가는 선생님의 기억 속에는 분명 산맥이라는 

단어의 크기에 걸맞는 무게가 가로놓여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卜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대답은 극히 

卜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분명 50년이 넘는 세월을 한글 

［서체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b는 산맥이라는 묘사에 전혀 모자라지 않으리라.

인터뷰는 서울 남산자락에 위치한 선생님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짜•담배와고무도장: 한글과의 만남

서체 개발자로서 선생님의 공식 이력은 1952년 서울신문사

|주조부의 목각공으로 입사한것으로시작됩니다. 그이전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있나요?

좀 우스운 얘긴데. 해방 후에. 남산에 가보면 가짜 담배를 만들어 

파는 장사들이 있었거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구. 

그래서 그 가짜 담배꼬치에 글씨 만들어 찍는 일을 했었어. 주로 

공작 이니, 백두산 이니 하는 담배들이었는데. 진짜하고 

唇같이 글씨를 새겨 팔았지. 말하자면 전매청 노릇을 한거지.

말하자면 담배 위조로활자를처음 접하신 셈이네요. 그때 새긴

j글씨는어떻게 제작하셨어요? 혼자 익히신 건가요4?
巨건 고무도장으로 찍은 거야. 다하고 같이 일감올 맡아서 하던

던 고학생이 있었는데. 그놈이 고무도장을 잘 새겼거든.

그럼 신문사 일은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전쟁이 나고부산에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 항도신문사가 

있었어요. 부산으로 내려온 경향신문이 그 항도신문사 기계를 

이용해 신문을 만들었거든. 그때 경향신문사와 계약을 하고 

신문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일거리 제안이 들어왔어. 제목으로 쓸 

만한 활자가 없다고 활자주조를 좀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 라고. 

항도신문 같은 지방지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경향신문은 

없으면 만들어 썼어야 했거든. 그런데 처음 제대로 활자를 * 

만지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그 이튿날 신문을 보면 아주 맘에 

안들 수밖에 . 그래도 계속 하다보니 얼추 자리가 잡히더라구. 또 ! 

당시에 한국은행 사보를 발행하는 인쇄소도 부산에 내려와 

있었는데. 거기서는 더 잔글씨들을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활자조각일을하게 됐지.

서울신문사에 입사하셨을 때 신문용 활자들은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그때만 해도 왜정 때 사용하던 활자 자모를 거의 그대로 썼어. 

서울신문 전신인 매일신보에서 사용하던 활자들 말이야. 그런데 

간혹 빠진 것들이 있잖아. 대부분은 갖춰져 있었는데 제목 

글씨로 쓸만한 큰 것들이 주로 없었거든. 그러면 이미 있는 

활자모양을 기본으로 해서 나무로 새로 깎았지 . 그걸 가지고 

전태자모（電胎字母） 를 만들고, 주조기에서 활자로 만들고.

co co
t7 co

최현배 선생, 자모조각기. 그리고국정교과서.

1954년에 초기 국정교과서 활자체（이후 국교체' ） 개발에 

참여하셨잖아요? 선생님 최초로서체룰 개발하신 일이기도한데요. 

그일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무엇이었나요?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있던 최현배 선생님이 교과서용 

활자를 가지고 아주 고심을 하셨다거든. 그걸 일본에서 

만들어오느냐, 아니면 기계를들여와서 한국에서 직접 

만드느냐를 말이야. 또, 만약 기계를 들여온다면 누가그걸 

감당해서 맡아볼 것이냐도 문제였지. 그런데 마침 내가 

자모조각기를 연구 중이었거든. 그래서 운 좋게 일을 맡았지 •

조금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신문사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자모조각기를 사용하고 있더 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기계로 자모를 조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혼자 

연구를 시작했지 . 그러다보니 '캇타흘타 라는 자모조각 바늘이 

필요하더라구, 이게 1초에 8천회 정도회전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구할수가 없었어. 그래서 문교부에 편지를 냈지. 이거 하나 

일본에서 구입해주시요, 하고. 그편지를 읽은 최현배 선생이 

“마침 잘됐다. 내가그 기술자를 구하던 참인데 니가 연구를 

구나. 너 일본 가라.” 하신거지. 글•인터뷰 •김형진. 양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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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일본어디에서 연수하셨나요?

두 달간여러 회사를 돌아다녔지. 다이니폰 인쇄주식회사. 돗반 

인쇄주식회사, 그리고 후지코시라고 자모조각기 만드는 회사. 

거기서 기계에 관련된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왔어. 이임풍 

선생하고, 김인형 선생하고 같이. 이임풍 선생은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실 실장이었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어 .

I사진식자기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좀 알고 계셨고.

당시에 교과서체 한글개 량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 그때 

潟調첯弱摘璐襄杏요争문과교수세분. 이임풍씨.

［공병호 박사가 참여하고 있었지• 나는 나중에 끼어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신들이 그린 원도들을 가지고설명회 겸 

발표회를 가졌어 • 어떤게 더 조화롭냐, 균형이 맞았냐 하면서 

말이야. 그때 그분들이 주로 가지고 논의하던 글씨는 

바탕체보다는 돋움체. 그러니까 고딕체였거든. 그래서 내가 

돋움체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았지.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국교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은 이 위원회 도움이 컸어.

국교체 개발 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자모 원도라는게 일일이 정성스레 그려야하는 거거든. 바탕체건, 

돋움체건 말이야. 그런데 문교부에서 6개월 동안에 자모를 다 

새기고 아동교과서를 발행하라잖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간이방식으로 자모를 만들어 냈어 원도도 간이로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니 정식 방식보다 3배는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 

일본에서 들여온 벤톤자모조각기 4대를 쉴 새없이 돌렸지.

국교체의 모델이 된 한글서체로흔히 박경서씨의 서체가거론되곤 

합니다. 반면 모잡지에 기고한선생님의 글에서는 박경서체가 

아니라 백학성씨의 서체가 근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도 당시에는 박경서체인 줄만 알았지. 그런데 십 수년 전에 

유풍인쇄주식회사 사장을 만나게 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爾 그분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분이 14살 때부터 

인쇄업에 종사했거든. 활자주조기를 손으로 돌리던 시절부터 

말이지 . 그분이 초전활판제조소（初田活版製造所）라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활자 심부름을 하다가 백학성씨라는 분을 

만났대. 백학성씨가 당시 만든 활자 견본을 보면 그게 박경서체랑 

거의 같아. 2천 몇 백자 한 벌 그대로.

卩910년에 박경서씨는아직 애였지. 유풍사장하고 거의 비슷한 
눌래라니까. 그러니까 박경서씨는 그 이후에 이 백학성체를

활자견본이 몇 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초전활판제조소에서 찍어낸 견본은 1910년 정도 될거야.

델로 자모를 새 겼다고 할 수 있는 거지 . 5호도 새 기고. 4호도

N기고 말이야. 물론 박경서씨도 분명 공로가 있는 분이지만

백학성 체를 원본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그말이지

故 최정호 선생과의 만남

이 당시의 한글서체하면 흔히 국교체와 동아출판사활자체이후 ； 

동아체），이 두 가지 를 꼽잖아요? 그런 만큼 동아체 를 개 발하신 故 

최정호선생님（1916〜1988）과의 관계에 대해 여쭙지 않을수 

없는데요. 당시 두서체에 대한평가는어땠나요4?
최형은 원래 평판인쇄용 글씨를 쓰던 사람인데, 대구에서 인쇄소修 

사업도 했고. 1955년 동아출판사 일을 하면서 서체 개발을 

시작했지. 당시에는 동아체보다 국교체에 대한 평가가좀더 

나았던 것 같아. 비록급하게 6개월 만에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根 

말이야. 그래서 평화당 일도 하게 되고 그랬지. 지금와서 

국교체가 덜 주목받는 것은 아마 교과서에만쓰이고 다른 데에는 1 

안 쓰여서 그렇지 싶어 .

선생님이 평화당 일을 하실 때 故최정호선생님은 삼화인쇄소 

일을 하셨는데 요. 당시 같은 서체 개 발자로서 교류는 없으셨나요‘? i j 
그 일이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내가국정교과서에 다닐 때 

평화당에서 글씨체를 좀 써달라고 의뢰가 왔어. 그래서

평화당일올 하고 있는데 삼화인쇄소에서 또 연락이 왔어.

삼화인쇄소 사장하고 평화당 사장은 서로 남매지간이야. 그래서!: 

사장 집으로 찾아갔더니 우리 글씨도 좀 써주지 않겠느냐고 

그래• 그래서난평화당하고 예약이돼있어서안되겠다고 했지. ； 

그랬더니만 3만원을 수표로 써주고는 택시 불러서 밀어넣잖아. 丨 

평화당하고 구두계약으로 다른 데는 해주지 않기로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원도를 한부 가지고 최 형을 찾아갔지 • 畐

삼화인쇄소 일을 부탁하시러 직접 만나신거예요?

그럼. 당시 최정호씨는 남대문경찰서 자리 근처 모퉁이에 있던 

張타이프사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사진식자 선전하고 그랬을 i 

때거든. 동아출판사 글씨도 한 벌 다 써주었을 때지. 최형을 

만나서 나는 평화당 일을 하기로 했으니 삼화인쇄 일은 할 수가 

없다. 내 계약금으로 3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받고 삼화인쇄 일을 

좀 맡아주시오. 그랬지 • 내가 가지고 간 원도를 보여주면서 

말이야. 그 후에 최형은 보진재 일도 하고, 사진식자일도 많이 

하고 그랬지. 신명조체도 만들고 말이야.

두 분이 같이 작업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최형하고사이는 좋았어. 만나서 차도 마시고• • •. 그런데 그분은

술을 잘했거든. 나는 술을 잘 못했으니 그리 잘 어울리지는 못했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과는많이 다르네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믿질 않아. 삼화체는 최정호씨가 

혼자 개발한거다라고 믿는거지. 내가 계약금 받은 것을 다 

줬다는 얘기도 믿질 않고.

신문용 활자와의 긴 인연

사진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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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기울이셨는데요. 1962년 한국일보를시작으로여러 신문사의 

활자를 개발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문사 활자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된 계기라도있으셨나요?
同무래도 내笄신문사 일로 시작을 하기도 했고• • • 또 당시 

인쇄소들이 어떻게나 인색한지 수금을 하려면 아주 사람 미쳐요. 

돈을 안줘 • 그래. 아무래도 신문사가 좀 낫지 싶어 그렇게 됐지.

그 중가장기억에 남았던 작업을 꼽으신다면요.

아무래도 중앙일보 창간 작업한 거 겠지 • 그때 최초로 신문용 

'활자를 전량 납품했거든. 자모 5만종을 말이야. 62년부터 

〔65년까지 3년을 작업했다구. 한글 한 벌을 만들려면 거의 2천 

자를 써야하는데. 맘에 안 들어서 몇 번을 다시 썼어. 그러다 다 

늙었지, 뭐. 그리고 한국일보에 화재가 나서 자모들이 많이 

j소실됐을 때 그것들 보충해준 것도 있고 그게 1968년인가 

；그랬는데. 당시 내가자모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거든. 

공장에 갖추고 있던 자모 원도를 가지고 재빨리 작업을 했지 • 

동직공장인가 하는데 하고 동시에 말이야.

당시 경영하시던 자모 공장의 운영은 어땠나요?

중앙일보 작업하고 그랬을 때는 꽤나 괜찮아서 기계도 몇 대 더 

｛사고 그랬지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망했어 • 자모값들을 너무 

;안쳐주고, 그냥 헐값에 빌려가고들 했으니까. 다내 영업술이 

［없었던 탓이지. 이후에 경제적으로어려워지면서 원도들도 거의 

다 팔았어• 남은 건 원도 필름들 뿐이야.

R모공장을 운영하시던 당시에는 일본제 자모조각기뿐만아니라 

加독제도들어와 있었잖아요9 그기계들의 특성이 많이 달랐나요? 
평화당 일을 할 무렵부터 서독 자모조각기도 수입돼 있었지 .

땅시에 일본이 좋네, 서독이 좋네 업자들끼리는 말이 많았어. 두 

!기 계는 바늘 끝 모양이 달랐거든. 그러 니 까 글자 맛도 다를 수 

밖에 없었지 . 개인적으로는 서독기계에서 나온 결과가 좋았는데. 

；반면 일본 자모조각기는 더 오래 쓸 수 있었어

|；1989년에 내외경제신문 활자체도 제작하셨잖아요? 한국일보 

작업부터 따지자면 거의 27년간신문용활자를만드신 셈인데,그 

동안의 변화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62년에 처음 했을 때는글씨가무척 작았어요. 그러던게 점점 

커졌지. 80년대 초반에 한국언론연구원에서 비용을 대줘서 신문

、본문 서체를 키우는 연구도 했어요. 그리고 89년에 작업한 거는 

가로전용이잖아? 그렇게 점차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하기도 

했고. 이래저래 신문본문용자모만 10번 가까이 바꿔 제작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라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문을 제작하게 된 거겠지.

고. 깎은지 이제 50년

선생 님께서 한글과 인연을 맺은지드 50년이 되 었습니다.

선 생 님께서 생 각하시 는 한글, 한글 서 체 란 무엇 인 가요。

사람의 얼굴을 봐요. 요만한 면적에 눈하고 입만 달라도 아주 

감정이 달라지잖아. 우리 한글도 얼굴과 비슷해. 초중종성을 

모아서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글도 작은 면적에서 재간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단 말이야.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듯이. 

그런데 그게 쉽질 않아. 또 한글은 알파벳과 다르게 획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의미를 다르게 하는 글자야. ' 卜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 그 획 하나하나에 힘을 주느냐 빼느냐를 잘 

결정해야 돼• 그게 생명이야. 그래야 잘 읽히고 보기도 좋지•

선생님도컴퓨터용서체 개발에 참여하셨지만, 이제 한글은쓰는 

것이 아니라,찍어내는어떤 것으로변해가고있습니다.서체 개발에 

더 이상손조각을 하지 않아도되는시대이기도하구요• 새로운 한글 : 

환경에서 서체를 개발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 

내가 왜정 때 소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연필글씨 , 펜글씨들을 

참 멋있게들 잘 썼어 . 아무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체를 

개발한다고 해도 원도는 직접 그려야 하지 않겠어? 원도가 

실체화된 것이 서체라고. 손을 잘 놀리는게 중요해요. 요즘엔 

손으로 자모를 깎는 일은 없지만, 일본의 서체 역사를 봐도 직접 j 

원도를 그리고. 손조각으로 자모를 파던 사람들이 결국 좋은 

서체를 개발한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한글서체에 대한바람이 있으시다면 .

일단 한글 서체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 서체 한 

벌을 제대로 만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 먹고 살아야 

서 체도 만들고 그러는거 아니 겠어? 그리고 요즘엔 죄다들 

제목용 글씨 만 만드는데 본문용 글씨가 좀 개발돼 야 해 .

탈네모꼴도 좋지만 그것은 아직 본문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I 

나 개인적으로도 아직 욕심이 있지 . 한글 서체를 많이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거의가 다 가공 수준에서 멈춘 것 같아. 

비록 잘 못생긴 글자라 해도 힘찬 것. 정다웁게 보이고 자연미가 

엿보이는 그런 글꼴을 만들어보고 싶어. 비록 실용화되지 

못할지라도 말이야.

1. 전기 주조에 의해 원형의 모형을 떠서 만든 활자자모. 전주자모(電鑄字母)라뫼 

한다. 최초의 한글 전태자모는 1880년에 간행된〈한불자뎐〉에 쓰였던

최지 혁체이다.

2. 활자 자모또는 펀치(punch) 자모를 직접 금속 재료에 조각하는 기계. 1885년에 |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54년 국정교과서 개발 당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3. 박경서체의 모태가된 것이 백학성체라는 선생님의 중언은 아직 공인된 사실은 | 

아니며 현재 남아있는자료와중언이 부족해 확인이 어렵다. 백학성씨는조선 

후기의 활자 조각가로 시기가 앞서는 것온 확실하나 그의 글꼴과 박경서 체와의 | 

관계는 더 많은 연구롤 요한다.

4. 故 최 정호 선생과 삼화인쇄소 건에 대한 이 중언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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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면 자연히 과거의 문화는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한자 문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시지각의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인 요즘, 자연히 붓과 먹을 이용한 서예는 옛날 

선비들의 것으로만 치부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환경에 맞춰 

서예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으니 

그이름이 바로 필묵 이다.

필묵은 전문 캘리그라피스트calligraphist) 3명과 2명의 디자이너 

그리고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서예가 5명. 

전각가 3명, 수묵화가 3명 등 타 분야의 예술가들이 따로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 및 디자인 회사의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룰 수행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캘리그라피 , 

캘리일러스트레이션 , 전각, 수묵화를 통한 독특하고 개성있는 

캘리그라피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회사홍보 및 

캘리그라피를 알리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캘리그라피가무엇이며, 어디에 응용할 수 았고, 또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먼저 올 설립하게 된 배경올 말씀헤주십시오.

현대의 디자인 환경은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는 다양성의 시대이며. 

표현방식과 소재 등에 있어서도 이미 상상의 가능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포그라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캘리그라피에 

관심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회는 

캘리그라피의 특성을 살려 디자인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적인 

디자인을 丑현해보려는 욕심에 필묵 을 설립했습니다.

한마디로 란무엇입니까?

보통 서예, 혹은 서법으로 번역되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아름답게 쓰다 란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캘리그라퍼 (calligrapher)는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란 뜻이 되겠죠

현대의 캘리그라피는 붓과 마우스라는 도구로 문자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시각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체된 서예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슈라고 생각합니匚卜. 한마디로 타이포그라피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접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올 두고 진뱅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시장진입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붓을 이용한 문자와 

이미지의 다양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과학적인 미룰 바탕으로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디자인 제품에 캘리그라피를 접목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예술작품이라고만 여겨온 서예를 

대중들에게 친숙하여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든 서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 디자인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물론 서예가 디자인 재품에 사용된 것은 오래 전부터이지만 대부분 

전문서예가의 작품이거나 충무로 대필소에서 나온 글씨, 혹은 

디자이너가 붓을 잡고 캘리그라피 로고타입을 만든 것이라 진정한 

의미의 캘리그라피라 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문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해 문자학적으로 틀린 글자를 쓴다던지 , 디자인 컨셉에 로고 

타입을 맞추기보다는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 

전부터 캘리그라피 전통을 쌓아온 일본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지요.

6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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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휑되어

默는지요?

일본은 80년대 이후 타이포그라피 붐이 일어나면서 공식적으로 

상업광고 이니셜 등 모든 상품에 서예적 요소롤 접목시켜 왔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형성된 유행이 아니지요• 그이면에는서예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장 일본적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연구해온 일련의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예의 

생동적인 요소가 상품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것은 그들이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일구어 낸 결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상품올 보면 일본어 글자체만으로 상품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일본인조차 그리 아상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글만으로 패키지를 만든다거나 하면 촌스럽다고 

느끼거나, 저게 끝이야? …'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 옹용분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는 주로 제품이나 패키지 , 영화포스터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 폰트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하지만 먹과 붓으로 글씨를 

써서 만든 필，폰트의 경우는 아무래도 서예의 느낌이나 감성을 그대로 글 임혜진. KIDP 정보컨텐츠팀



□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캘리그라피는 봇과 종이률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붓과 마우스를 이용해 현대적으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디어는 온고지신이라는 말대로 고전이나 전통서예 등 한국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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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필묵•문디자인공동문화상품〈통일캘린더〉제작

2001. 04 日本 （WPOLYTECH INKFONT 개발

2001. 05 필묵•윤디자인연구소〈필〉폰트10종공동개발

2001. 10 2001 Good Deign Festival 전시

2002. 03 필컴（필묵커뮤니티） 사이트 오픈（현 회원 270명）

2002. 12 디자이너를 위한 캘리그라피 세미나 개최

2003. 06 제1회 캘리그라피 디자인전 개최. 필묵의 생활용품전 개최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예의 경우 글씨를 쏠 때의 본인의 

감성이나 태도, 느낌이 그대로 배어나는 것인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으니 그런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외에도 타이포가사용될 수 있는 곳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상품의 제목을 글씨로 쓰는 정도에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상업서예가 

아니라 북디자인, 패션, 광고포스터 등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문자. 

부호로 이루어진 모든 주변 사물에 적용할 수 있겠죠. 교통 표지판의 

모든 선과 부호를 모필로 나타내어 한국인의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 인테리어에 적용해 실내의 벽면을 모두 붓굴씨로 

채운다든지 • • • • 모든 가능성을 열고 캘리그라피의 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卷키그己打口 임바이의 이식

설립하신지3년이지났는데 에대한 이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당연히 창업 초기인 3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서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영화 

포스터였죠. 독립영화로 흥행에 성공을 해 이름을 날렸던 유승완 

감독의〈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필두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 곽경택 감독의〈챔피온〉의 영화 포스터 제작에 

참여하면서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다른 와다•것같습니다.

보통 의뢰가 들어오면 다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여느 

회사와 같지요. 다만 아무래도 캘리그라피가 서예에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 , 아이디어도 온고지신（溫故矢噺）이라는 말대로 고전에서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전과 현대의 글꼴을 함께 보고 

있노라면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의 브레인 스토밍에 걸쳐 아이디어가 하나로모아지면, 

화선지에 먹과 붓으로 글씨를 쓰고, 그 후 스캔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글자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작업에 맞는 느낌을 

결정하지요. 그 중에서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는 그리 여러 번 

실패하지 않고 완성한 작품인데, 복수 와 나의것 이라는 큰 

덩어리감이 있고, 것'이라는 글자에서는 入' 받침을 칼 모양처럼 

그려서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복수에 불타는 마음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적 란어떤것일까요?

한국적 캘리그라피의 근원은 바로 서예의 선（線）' 입니다. 그것이 

꼭 캘리그라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선을 바탕으로 나온 

모든 디자인이 한국적 디자인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한국적 디자인은 글씨의 획 （劃）' 에서 비롯되어 전통서예의 

격조 있는 선만이 제대로 된 선이며 올바른 선이라고 캘리그라피를 

낮게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처럼 디자인에 응용하는 서예를 

무조건 비난한다면, 21 세기 서예는 오로지 고루한 예술로서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될지도 모롭니다. 또 캘리그라피를 한때 스치는 

디자인의 유행으로 여겨서도 곤란하구요.

다들 물어보곤 하는 한국적 캘리그라피란 무엇인지 답을 

찾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계속 찾는 중이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캘리그라피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얼마 전과 비교해 요즈음의 변화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캘리그라피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요즘 ■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캘리그라피를 알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캘리그라피의 응용이 

아직 초기 단계라 다양한 제품이라기보다 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만든 

소품전처럼 벽시계, 부채, 도자, 조명등, 의상, 벽걸이, 커튼, 방석, 

쿠션, 서예와 전각 그리고 문인화룰 응용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 어느 누구나 편하고 친숙한 

생활 속의 서예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의 회사 발전방향은…

우리가 한글을 쓰는 한 서예는 생활입니다. 이렇듯 캘리그라피가 

우리의 생활속에 늘 같이 할수 았도록 생활용품 및 아트상품을 

개발 판매할 예정이며, 캘리그라피 문화를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그 밖에 필묵 아트센터에서 

디자이너를 위한 캘리그라피 교육에서부터 대중들을 위한 

서예교육, 서예를 통한 심신건강법과 정신집중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필묵 아트숍에서는 필묵을 응용한 여러가지 아트 

상품들을 개발해 과거 서예가 생활이었던 것처럼 현재에도 서예가 

대중들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O

사진 • 윤행석.





包審礎 design directory • club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동아리 모임 한글꼴연구회 . 말 그대로 

한글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생겨난 동아리이다. 우리 글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영 디자이너 그룹 

한글꼴연구회의 이주원, 노은유 씨를 만나 한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과 을사랑하는소모임으로胃꼬공부■릉헤 의 에

대체 연구하고 자신만의 包을 제작,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글꼴연구회는 1992년 시각디자인학과 내에서 결성되었다. 

처음에는 4명에 불과했던 작은 동아리 모임은 11 년이 지난 지금 

회원들이 만든 글꼴만 2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처음엔 동아리 이름도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각디자인학과 안상수 교수의 작명(?)으로 

한글꼴연구회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전에는 한글연구가 나이 

지긋한 국문학자나 서예가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지만, 

한글특유의 조형적인 특성과 디자인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한글꼴 연구도 서체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관심과 참여도7 卜 높아지고 있다.

학교 소모임이라고 하기엔 활동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한글꼴모임은, 해마다 정기 전시회를 2번 여는데, 봄에는 동아리 

홍보와 신입생 유치를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개최하고, 가을에는 

한울전 이라는 이룜으로 2년 전부터 각 학교별 타이포동아리들 

연합모임과 함께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동아리에 들어온 계기야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나만의 글자를 

갖는다는 것에 흥미를 가져서 들어오거나 아예 처음부터 

타이포그라피 자체에 관심이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 

교수님이 멋있어 보여서 들어왔다는 대답이 가장 극적이었는데, 

인터뷰 당사자가 바로 그러했단다. 처음에 단지 멋진 교수님 덕분에 

호기심이 생겨 들어왔지만, 활동하다 보니 처음부터 타이포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아직까지 타이포그라피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서체 

자체가 늘상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많고, 

어울리지 않게 사용하거나 심지어 그런 것도 디자인이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타이포그라피에 관해 

알리기 위해 신경을 쏠 수 밖에 없단다. 자신들도 타이포그라피에 관한 

남들과 같은 선입견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 •

"사람들한테 타이포그라피가 디자인을 하는 거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글꼴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독성 말고도 조형적으로, 예술적으로, 감성적으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타이포그라피가 

작품으로서의 디자인 성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미 졸업하신 

선배님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하다가 취직을 

해서 소프트웨어로서 서체를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현재 

한글꼴연구회의 활동 성향은 역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닌 

작품 쪽에 더 가깝습니다:

에서 보이는 재미난 모양이나 ■에서 • 얻곤 레요.

서체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외국서적이나 해외 

사이트를 많이 찾아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책이나 

웹에서는 잘 찾아보지 않는단다. 늘 보아오던 것을 보면 스스로 

그것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이디어룔 얻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각자의 재미난 모양이나 틀을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려면 프로그램상의 기술적인 부분과 

디자인에 관한 학문적인 부분은 배워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아이디어 발상이나 

스스로의 생각과 고민 끝에 나오는 결과물들은 본인의 감성적인 

요인올 배제할수 없다. 디자인이라는것이 배워서 된다기보다 감성을 

이용하는것이라서, 글자체를 만둘어 세미나률 할 때면 회원들끼리는 

이건 누구의 글꼴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고 한다.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취미를 가진 것이 있느냐고 묻자, 역시 

요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이라고 한다. 

셀프 사진도 찍고 예쁜 풍경이나 사물도 찍고… . 특히 셀프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 중인데, 요즘은 발가락 찍는 데 

재미붙였다고 한다.

•발가락은 어디서든지 찍을 수 있어서 발가락 포즈 하나를 잡아서 

여기저기 장소에서 쭥곤 해요. 사진찍는 것이 글자체 디자인하는 

것에 많온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일상의 것들올 

조금은 더 눈여겨 보게 되고 구도잡는 것도 고민하게 되니까, 글꼴 

만들 때도 균형감 같은 걸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 • 혹시 

모르죠. 발가락 모양 같은 글자체가 나올지도 • • • (웃음) : 글임헤진.KIDP 정보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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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꼴이 정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래요. 고인 물은 썩으니까. 한글 디자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과감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design directory 이ub1992 홍대 시디과 2학년 4명에 의해 모임 결성

1993 신입회원 모집, 제 1 회가을 전시회 - 한글날

1997 타대학과의교휴시작

2001 연합전 한울전 개최

2003 현재 20명 이상의 회원과 가을 한울전 개최 준비중

스케치 • 자소별 스랜 •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업 ・ 폰트口라퍼에서 

조합 • 글꼴파일 완성

글꼴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니 말로만 듣기로는 의외로 간단한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뭐든 쉽고 간단한 일이 있겠는가. 디자인을 

위해서는 평소에 일상 속에서 그냥 스치듯이 끄적인 것을 모았다가 그 

속에서 글자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자소들울 하나하나 

스케치한다. 그리고 자소별로 스캔받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해서 

파일을 만든 후 폰트그라퍼라는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형태로 조합을 

시키고 나서 원하는 조합이 나오면 글꼴 파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타이포그라피와 컴퓨터는 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컴퓨터 

자체가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보니 컴퓨터 상에서 쓰이는 한글꼴 

하면 단순하고 가독성 높은 몇 개의 글자체밖에 없는 실정이다. 

컴퓨터라는 수단이 있었기에 글꼴 디자인하는 작업이 빨라지고 

유용해 질 수 있었지만, 문제는 디자인을 PC에서가 아닌 MAC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PC에서는 사용을 하 수가 없는거죠?

타이포그라피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듣는 질문이고, 또 모임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골치거리기도 하다.

컴퓨터에서 쓰이는 글꼴에는 2벌식과 3벌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PC에서 쓰는 글꼴은 상형문자화된 2벌식이고, 이들이 만드는 글꼴는 

MAC에서 작업을 해서 만드는 3벌식 글꼴이다. 3벌식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글자 체계, 즉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잘 보여주는 형식인 

탈네모자로, 일반인들은 3벌식의 존재 자체룰 모르는 사람들이 

많온데다가 그나마 몇 안되게 있던 3벌식의 이용자 수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글자체를 만들기도 어렵고, 자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게다가요새는 거의 PC를 사용하는데. 기껏 MAC에서 

작업해서 만들면 호환성이 없어 PC용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우선 저회부터도 3벌식 글자를 사용하기에 많은 제약 조건듈 때문에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장되는 글꼴들이 많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글자체가 아무리 예뻐도 PC에서 쓰도록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자신의 PC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저흰 그 서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탁을 하면 

개인적으로 새로 작업을 해서 주거나 하는 수 밖에 없지요:

MAC에서 글꼴을 만들어 PC에서 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자면 

자판을 3벌식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3벌식 자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서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호환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글꼴을 PC에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 한글꼴연구회 뿐만 아니라 글꼴을 연구하는 

연합동아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한글꼴 글자의 보급을 

위한 3벌식을 2벌식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항상 전시회룔 개최하는 것도 자기만족. 연합동아리의 친목도모란 

이유도 있지만, 전시를 통해 새로운 글꼴을 홍보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글꼴도 디자인 작품의 하나인데 다운로드 

받기 어렵고, 아직까지 글꼴 또한 디자이너가 고심 끝에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글꼴을 알릴 수 있다면, 상업적으로 본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나쁘게 

카피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디자인한 글꼴울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어 3벌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한글꼴도 여러가지 예쁜 서체가 많다는 것이 알려질테고, 

그렇게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프로그램 개발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다.

아■다운 올위한작온음직임

어떤 의미로는 폰트 전문회사에서 개발한 폰트보다 이들의 한글꼴이 더욱 

소중할지 모른다. 아직은 서툴고 또 엉성할지 모르나 이들을 움직아는 

것은 한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대로 

그들이 작업한 서체가 널리 사용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작업이 

직간접적으로사람들의 조형적 눈높이룔 올려놓울수 있는 일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4학년이 되고 졸업이나 취업이 눈앞에 닥친다면, 물론 

서체 디자인만 할 수는 없겠죠. 다른 작업도 해야 하고, 모두 폰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저회가4학년이 되고또다른 

후배들이 들어올테죠. 계속 한글꼴이 정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래요. 고인 물은 썩으니까. 한글디자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또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과감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학교 생활하기에 바쁘지만 짬을 내서 열정으로 

한글꼴을 다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면 못할 일이 없죠!. 사진 • 윤행석.



〈시각디자인학연구(Journal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는사단법인

즈거움에 대한 디자인적 성찰.〈시각디자인학연구〉14호.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CDAK） 내의 

시각디자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1996년 제1호발간을 시작으로 2003년 

현재 14호까지 발간되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 14호〈시각디자인학연구〉의 

주제는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이다 영화, 패션. 웹 컨텐츠 

등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부터 디자인 교육 및 산학협동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의 다양한 실제적 . 

경험적 인식들이 실려 있으며 더 나아가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까지 제시하고 있다.

2003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기초로한이번

〈시각디자인학연구〉에서 몇 편의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www.designdb.com은 

〈시각디자인학연구〉14호의 논문을 

pdf파일로 원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desigrnesearch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 나타난 크레딧 타이， 

디자인의 구조에 관한 연구

김인철 （전주공업대학교 영상멀티미디어과 교수） 

영화의 상영은 크레딧 타이틀로부터 시작된다. 

자막 또는 타이틀로 불리는데, 영화탄생 

초기에는 무성영화 시기였기 때문에 자막은 

영화 장면을 설명하는 등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크레딧 타이틀은 제작사, 메인, 인물명, 종영 

크레딧 등이 있고, 영화가 영상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매체로 자리잡으면서 

크레딧 디자인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영화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은 영국과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스릴과 서스펜스, 심리주의, 

작가주의의 개념 확립에 기여하고, 인기도 

높았기 때문에 그의 영화 크레딧 구조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 결과, 그의 영화 입문이 

바로 자막 디자인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영국 

시대에는 아이버 몬태규, 미국 시대에는쏠 

배스라는 타이틀 디자이너들의 도움으로 크레딧 

타이틀의 조형적 구조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디자인 요소의 분석과 종합에 관한 연구

조용호（인덕대학교 디지털산업 디자인과 겸임교수） 

디자인은 이제 감성적인 창조작업이 아니라 

디자인 요소의 발견과 이들의 종합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디자인 

요소의 분석과 종합과정에서 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맞추어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디자인은 그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아이디어 발상단계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경우도 았고, 디자인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디자인이라는 창조적 작업은 단어가 지니는 

의미 그대로 매우 감성적 방법으로 진행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요구한다. 

실험계획법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분석자 활용도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모델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의 

대상을 분해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재구성해 준다. 또한 통계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검토와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모든 디자인에 실험계획법의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보다 넓은 디자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멀티테라피 색채와 휴머니즘의 실현

장성철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멀티테라피 주임교수）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 새로운 퓨전문물（f니sion 

cult니re and institutions）o| 쏟아져 나오고, 더 

이상 서양과 동양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시대에 멀티 테라피는 동양의 

오행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주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생긴 신개념의 학문이다.

멀티테라피는 멀티테라피 색채와 웰빙과의 

연관성을 통해 디지털혁명과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인간의 지친 모습 속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인간 

본래의 휴머니즘을 찾고자 하는 의식혁명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색채 메카니즘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지기 반 가상현실과 모델링기 반 가상현실에 

관한 비교연구

김태현 （명지전문대학교 산업정보디자인과 부교수）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들이 

홈페이지률 통해 이루어지고 있匚卜.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2차원적인 것에 머물고 

있어 제한적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3차원 가상현실이라는 

분야가 웹디자인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匚卜.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을 크게 이미지기반 

가상현실과 모델링기반 가상현실로 나누어 그 

적용된 사례들과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한다.

설득방법으로서의 광고 Creative 유형에 관한 

내용분석

박문수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광고디자인 겸임교수） 

대개 정책결정에 있어서 광고주의 예산을 비롯, 

광고담당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Creative 

유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비전략적인 Creative 유형선택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匚卜. 이에 보다 

합리적 광고효율성과 브랜드가치, 경쟁적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4개의 Creative 유형 

（1. 아이디어중심의 상징적 표현 / 2. 고품질 

상품과 이미지 소구/3. 모델파워에 의한 

비현실적 표현 /4. 빅모델 전략에 의한 현실적 

표현）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IV광고에서는 모델전략을 통한 브랜드 

호감도와 화제성을 중시하였으며 , 

인쇄매체에서는 제품정보와 비주얼 임팩트에 

치중하는 경향이었다. 정보전달에 가치를 둔 

제품광고는 상징성과 고품질 그리고 기능부각의 

인쇄매체를 집행하였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모델파워에 의한 화제성과 빅모델의 

지명도를 이용 생활 속에 제품을 연결한 

전파매체를 선호하였다.

해체주의로 표현된 대중예술 속의 패션

라의숙 （대원과학대학교 패션코디네이션과 부교수） 

1990년 초 복식에서의 해체주의는 고정관념이 

파괴된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복식에 표현되는 해체주의 표현은 일상적 

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탈구성 （discomposion）, 탈중심 （decentric）, 

무질서 （disorder）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의 일탈을 

의미하는 노출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가져와 

일명 란제리 패션' 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러한 

유행은 대중예술과도 어우러져 가수 마돈나, 

TLC와 같은 가수들에 입혀져 기존의 안팎 

개념을 해체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제 

패션은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들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중 예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예술에서 의상은 극중에서 인물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의 의상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하고, 인물을 묘사하여 

상징적 암시로써 극 전개를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패션으로 

표현된 대중예술, 즉 영화의상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캐릭터들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 

고찰을 통하여 통합예술로서의 복식의 의미를 

알0卜보고자 하였다.

플래시컨텐츠의 유형 및 제작기법 분석 

유민호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정보학부 교수） 

최근 게임, 영상,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산업은 

급속도로 온라인화 되면서 활발한 온라인 

퍼블리싱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과 효율적인 파일 압축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플래시는 이러한 흐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저작도구인데 , 현재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무비 및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컨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플래시 

매체에 관한 연구와 컨텐츠 제작기법의 분석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플래시 매체의 특성을 

선형 및 비선형적 컨텐츠 제작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이중적 하이브리드（hybrid） 수용성으로 

정의하고, 플래시 컨텐츠의 유형을 크게 

선형적인 것과 비선형적인 것으로 분류한 뒤 , 

힐만 커티스로 대표되는 '모션 그래픽스 와 

같은 선형적 컨텐츠에 있어서는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영상미학 이론에 근거한 몽타주 research

분석을 적용하는 한편 , 조슈아 데이비스 및 유고 

나카무라의 프로젝트와 같은 인터 랙티브

무비 의 분석에 볼터, 랜도우, 데리다 및

조이스의 하이퍼미디어 이론에 근거한

하이퍼몽타주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 플래시 

컨텐츠의 유형 및 제작기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플래시 컨텐츠의 제작방향과 

예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대학 디자인학과의 산학협력 체제 활성화 방안

구환영 （서울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무한경쟁의 사회에서는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술투자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학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는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준비된 예비디자이너들을 많이 창출해 

내는 제도적인 활동이 바로 학교와 기업이 

추구하는 산학 협력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산학 협력체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

첫째, 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은 경험이 £

풍부하고 산학간의 관계조율이 가능한 교수들의

호응이 필요하고, 둘째, 산학 협력 작업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태도나 관심도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며, 셋째, 기업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의 

관심과 정열이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페기믈에 끼치는 포장디자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덕성 （백제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오늘날, 우리 환경은 대기오염과 환경파괴의 

위험에 처해있는 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같이 파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자연섭리에 어긋난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은 

현대적 편의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간경제 활동들의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본 논문은 우리의 

포장디자인이 산업폐기물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이와 같은 

우리의 현대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해보려는 것이다. www.designdb.com/research/

http://www.designdb.com/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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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예술 디자인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에서 타이 포그라피와 

편집디자인을 전공하였다. 현재 두원공과대학 

컴퓨터그래픽스학과 겸임교수이다 .

송 •현

시인이자 한글기계화 연구가이 자 아동문학가이자 

컬럼리스트 동아대학교 국문과暑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월간〈시문학〉으로등단, 

서라벌고교교사, 서울애술신학교 문창과 교수를 

거쳐 공병우 타자기(주) 대표아시룔 역임했다. 

또한 한글표준글자꼴 제정 전문위원, 남북한 

한글자판 통일추진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글 기계화개론〉,〈한글을 기계로 읋게쓰 I〉. 

〈한글 기계화운동〉,〈한글 자형학〉둥 다수가 있다.

원.유•흥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거쳐 뉴욕 프랫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를졸업했다 .

상명대학교 디자인 학부 시각디자인 전공교수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사〉,《한글

타이포그래픽스〉,〈디자인의 개념과 원리〉,〈실험 

타이포그래피〉등 다수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한재존

홍익대학교 미대 도안과 및 동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 ,〈기계화룰 위한 한글 

디자인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글 

기계화의 선구자인 공병우 박사와 한글 

기계화를 기본으로 1989년 공한체, 한체 둥의 

한글꼴을 개발하여 실용화하였다. 현재 

서울여대 조형학부 시각디자인과 교수이다.

흥동원

홍익대학교와 동대 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독일 에센 (Essen) 종합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부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 서울그라픽센터 상임연구원, 

디지틀조선 창간 아트디렉터, 디자인하우스 

객원 아트디렉터를 거쳐 현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추천작가, 글씨미디어 이사이자 

투바이트폰트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협히 

www.cdak.or.kr

1994년 창립된 단체로, 학술논문집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 있어 디자이너 상호간의 협력 및 상호 

연구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영국전을 시작으로 일본, 이태리 

등 해외전시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협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훨룩 www.philmuk.co.kr

서예, 캘리 일러스트레이션, 전각. 수묵화 등을 

바탕으로 독특하고 개성있는 디자인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전문회사.

128니 30 서울서대문구창천동 6254F

tel 02 3142 3692-3

fax 02 325 2949

사이트

찰고---
대한인쇄연구소 kpri.or.kr

199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인쇄연구소 

홈페이지 인쇄문화사 코너에서 우리나라 인쇄사와 

글꼴에 대한 개론 및 연표를 살펴볼 수 있다.

디자인지오지오 designgogo.com

지오콜렉션〉로고타이틀 메뉴에서故김진평 

선생님의〈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내용울 제공하고 있다.

세사모

members.directco.kr/~paero3/

세벌식 자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 . 

세벌식에 대한 각종 정보는 물론 세벌식 

사용자에게 완벽한 세벌식 최종 자판과 

모아치기를 지원하는〈날개셋〉2.4를 비롯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 회 www.sejongkorea.org 

세종대왕의 업적을 소개하고 보존,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세종대왕기념관 운영을 비롯해 각종 출판,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릉 옆에 위치한 

세종대왕기념관에는 훈민정음 원본을 비롯한 

각종 고문헌과 금속활자, 타자기는 물론 초기의 

인쇄기계까지 한글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사이트보다 직접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신문박■관 www.presseum.org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부터 제작과정, 신문제작 

체험 프로그램까지 신문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둘러볼 수 있는 신문박물관 홈페이지 . 활자善 

이용한 신문제작 방식온 지금은 낯설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문선대, 연판을 

비롯 당시 사용하던 기계들을 보면 예전에 한글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직지월드 www.jikjiworld.net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태어난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 .

타이포口라피실헐실

insalang.cafe24.com/circlej/hywc/typography/ 

타이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개인 홈페이지.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역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국교회 사연구소 www.history.re.kr

근대 한글 글꼴에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국교회사연구소 도서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납활자로 만들어진

〈한불자뎐〉(1880)을 비롯해 영국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애수성교전서〉(1882, 이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1887년 복사본임) 등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한국글꼴개발원 fontcenter.org

앞서 소개한 세종대왕기념회 부설 연구원으로 

한글 글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룔 제공하고 있다.

Pictorial Calligraphy 

www.korean-kang.com 

혁필화가 강완주 홈페이지

〈활자상자〉. 신문박물관.

http://www.cdak.or.kr
http://www.philmuk.co.kr
designgogo.com
http://www.sejongkorea.org
http://www.presseum.org
http://www.jikjiworld.net
insalang.cafe24.com/circlej/hywc/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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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page논문 
차고 —

〈가로쓰기용 한글 완성형 활자체 시작에 관한 

연구〉. 김명나, 경성대 석사논문, 1992 

〈기계화를 위한 한글 디자인 연구〉, 한재준, 

홍익대 석사논문, 1984

〈남북한 가로짜기 신문 편집 디자인 비교 연구〉, 

권승회, 홍익대석사논문, 1996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엄문경,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6

〈한굴의 글자꼴에 따른 판독서와 가독성에 관한 

비교 연구; 네모틀 글자와 네모틀 탈피 글자를 

중심으로〉, 원경인, 홍익대 석사논문, 1990 

〈멀티미디어 타이포그라피에 관한 연구; 인터넷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아, 서울여대 석사논문, 

1997

〈서적 본문의 시각 특징과 심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석금호, 홍익대 석사논문, 1982 

〈엘 리시쯔의 동적인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이병주, 홍익대 석사논문, 1992 

〈인쇄된 한글 활자의 크기에 따른 독서의 효율성 

측정〉, 김성회, 중앙대 석사논문, 1989 

〈한글 글자꼴에 관한 연구; 글자꼴의 

Mod니e화를 중심으로〉, 김훈, 서울대 

석사논문, 1985

〈한글 글자의 지각에서 나타나는 받침열등 

효과〉, 김소자,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7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10포인트 활자를 중심으로〉, 안상수, 홍익대 

석사논문, 1980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 기호 활자에 관한 

연구〉, 김병호, 서울여대 석사논문, 1993 

〈한글완성형 서체에 관한 연구; 세리프 변화를 

중심으로〉, 김정대, 경성대 석사논문, 1995 

〈헤드라인을 위한 한글 문자체 연구〉, 김미진,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2

〈훈민정음 창제의 시말〉, 김민수,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 논총, 1969

문헌 
참고—

〈고인쇄. 빛깔 있는 책들 23〉, 천혜봉, 1996 

〈국어사 문현자료 연구〉, 홍윤표, 태학사, 1993 

〈국어표기법의 전개와 검토〉, 신창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2

〈남북한 한글코드의 비교조사 및 통일방안 

기초연구〉, 문화체육부, 국어정보학회, 1995 

〈문자도. 빛깔 있는 책들 146>, 유홍준/이태호, 

대원사, 1993

〈보인부신총수〉, 서울대 규장각, 1994 

〈신문 가로짜기. 언론연구원총서 8>, 

한국언론연구원, 1898

〈아틈다운 한글;글자체 600년전-한귤 어제 

오늘 내일〉(도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0 

〈예방이법〉, 추송학, 생활문화사, 1976

〈옛책. 빛깔 있는 책들 36>, 안춘근, 1991

〈우리 글씨 쓰는 법〉, 김충현, 동산출판사, 1983 

〈우리나라글꼴 이야기〉, 홍동원, 글씨, 1992 

〈전자출판. 신문과 출판에서 컴퓨터의 활용〉, 

이기성, 영진출판사, 1997

〈전롱문양. 빛깔 있는 책들 165〉, 허균, 대원사, 

1995

〈조선시대 한글서예〉. 애술의전당, 미진사, 1994 

〈주해 훈민정음〉, 김민수, 통문관, 1960 

〈폰토그라퍼〉, 안상수, 안그라픽스, 1993 

〈한권으로쓰는 한글서예〉, 이재옥, 다운샘, 2002 

〈한국목활자본〉, 천혜보 범우사, 1993

〈한국 전적 인쇄사〉, 천혜봉, 범우사, 1990 

〈한국고인쇄사〉, 한국도서과학연구회, 1976 

〈한국의 고활자〉. 손보기, 보진재, 1971 

〈한글 가로쓰기 독본〉, 최현배, 정음사, 1957 

〈한글 글자꼴 2500〉, 윤호성, 길한문화사, 1990 

〈한갈 글자꼴 기초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90 

〈한글풀어쓰기 교본〉, 장봉선, 한풀문화사, 1989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2000

〈한글디자인〉, 안상수/한재준, 안그라픽스, 1999 

〈한글의 글자표현〉, 김진평, 미진사, 1983 

〈한글의 새로운 시도〉, mind4.0편집부, 

안그라픽스, 1999

〈한글의 역사와 미래〉, 김정수, 열화당, 1990 

〈한귤자형학〉, 송현. 디자인하우스, 1979 

〈한글타자기 자형 연구〉, 한글기계화연구소, 1971 

〈한글판본체연구〉, 박병천. 일지사, 2000 

〈훈민정음의 구조 원리와 그 역학적 연구〉, 

이정호, 아세아문화사 1978

정기
간행믈
〈급증하는 인쇄매체, 서투른 타이포그래피〉, 

김진평, 월간디자인，1990

〈모든 한글과 상용한자룔 지원하는 코드체계 

개발되어야〉, 김민수, 맥마당, 1995

〈백수백복도에 나타난 글자의 조형〉, 

윤열수김진평, 월간디자인, 1986

〈한글 자모문체에 대한고찰〉, 인문논총 18호.

고려대문과대학. 1973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좌담〉, 꾸밈 7호, 1978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김진평, 

출판연구 제1권제1호.

〈한글 Typeface 의 글자 폭에 관한 연구〉, 

김진평, 서울여대논문집 제11호, 1982

〈한글꼴의 디자인 과제〉, 안상수, 예술과 비평 

창간호, 1984

〈한글의 디자인〉. 곽대웅, 꾸밈 5호 1977 

〈한글의 허드라인 시대를 열고 싶다〉, 황부용, 

꾸밈 10호, 1978

〈한글타이프라이터의 유래와 발전(1)〉. 송기주, 

한글 13•조선어학회, 1934

〈한글타이프라이터의 유래와 발전(2)〉, 송기주, 

한글 16.조선어학회, 1934

〈활자체도 마땅히 저작권의 대상이 돼야한다〉, 

안상수. 출판문화, 1989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김진평, 

산업 디자인포장센터 , 1990

〈효과적인 타이포그라피를 위한 몇 가지 

원칙들〉. 안상수, 월간디자인 1982

으?

우

한글과 관련된 단행본 및 논문, 기사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외에 단행본과 논문은 

한국글꼴개발원 홈페이지 관련정보' 메뉴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으며 , 기사와 그 밖에 

참고자료는 한글글꼴용어사전 부록에 잘 실려 

있다. 또한〈한글디자인〉과〈한글의 새로운 

시도〉에는 주제별로 참고문헌을 분류해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www.designdb.com/

http://www.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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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쵸와 29인의한국 패션 사진

08. 09（토） 〜 09.07（일）

601 Art Book Project
08.09（토） 〜 09.26토）

쟨시

고쵸와 29인의한국 패션 사진

장소、대림미술관、www.daelimmuseum.org

601 Art Book Project

장소、601 비상 갤러리、www.601bisang.com

이스라엘 현대 디자인

장소、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www.designgallery.or.kr

피카소의 에숩과 사랑

장소、호암갤러리、www.samsungmuseum.org

나플레옹위t 소별기히전

장소、서울역사박물관、www.yonhanaro.com/nap 이 eon

세계디자인의 흐！! '드룩 디자인

장소、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www.designgallery.or.kr

이스라엘 현대 디자인

09.05（귬） ~ 09.20（토）
jcge 2003 디지 H 컨텐츠 공모전 

주최、전주 컴퓨터게임엑스포 조직위원회、www.jcge.or.kr

□n 百 2003 디자인대학박람회 

주최、한국디자인진흥원 （부스 소진시 조기 마감）

\wvvw. designdb.com

피카소의 예술과 사랑

07.11（3）-09.14（ 일）

“J I •
2003 디자인대학박람회
05.1（목）〜 09.15（월）

I □

2003 한샘 국제 디자인 공모전

08.01（귬） ~ 09.17（수）

I T I S
2004 세계우표디자인 공모대회

07.이（화 ~ 09.17（수）

제11회한글글꿀 공모전

09.19（귬） ~ 09.2a토）

I □
제*! 디자인벤처 비지니스모델 공모

09.15（월）〜 09.19（금）

2003 한샘 국제 디자인 공모전

DBEW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03

주최、한샘\www. hanssemcompe.com

图I as
나폴레옹 유물 특별기획전

07 10（목）〜 09.21（일）

己口

제2회 안산시 산업디자인 공모전

09. 22（월） 〜 09. 23（화）

S3 BU 55
제경기 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

09.23（화） 〜 09. 24（수）

제5회 아트췐스 디자인 공모전/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2003
06.16（워）〜 09.30（화）

30

제4회 오뚜기 대학생디자인 공모전

9. 24（수） 〜 09. 26（금）

리、

세계디자인의 흐흠 드룩 디자인

09.26（금） 〜 10.19（일）

2004 세계우표디자인 공모대회

주최、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제2회 디자인밴처 비지니스모멜 공모

주최、한국디자인진홍원、www.designdb.com/kidp/

제11회한귤글꼴 공모전 

주최、한글글꼴개발원、www.fontcenter.org 

제2회 안산시 산업디자인 공모전 

주최'、안산시、www.gtp.or.kr 

제1회 경기 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

图 □ 1 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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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JAD 실내환경디자인 공모전

10.20（워） ~ 10. 22（수）

回向 HT 己百 己口 30

주최、경기도、www.furnitureQr.kr

제4회 오뚜기 대학생디자인 공모전

주최、주시회사 오뚜기、www.ottogi.co.kr

제5회 아트췔스 디자인 공모전

주최'7주） 금강아트휀스、www.artfence.com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2003

주최、한국 디자인법인단체 총연합회（KFDA）, 디자인하우스

\vvww. design.co.kr

2003 JAD 실내환경디자인 공모전

주최、、（주） 중앙디자인、www.j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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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ea%25b0%25a4%25eb%259f%25ac%25eb%25a6%25ac%25e3%2580%2581www.601bisang.com
http://www.designgalle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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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GD선정작 발표 1

2003년 GD（굿디자인）상품이 선정됐다. 총 

908점의 상품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382점이 

GD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55점（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 우수상 

53점）이 수상하였다. 대통령상（대상） 수상작에는 

（주）에넥스의 스페셜 5002 화이트 - H 

주방가구가, 국무총리상（최우수상에는 

（주）LG생활건강의 The history of whoo（后）' 

한방 화장품 포장디자인이 선정되었으며 , 각 

해당상품의 디자이너인 이용한에 넥스）, 

이영주 （LG 생활건강）씨가 2003 

우수산업 디자이너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GD상품의 특징은 전기전자 제품 및 주택설비 

부문과가구 부문의 출품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일품（一品）상품에서 

환경이나 인테리어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액정 디자인도 룩허권 인정 2 

특허청 （http: //www.kipo .go.kr/） 은 

휴대전화, 컴퓨터, 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도형 , 

그래픽 등）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화상디자인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PDA 등의 각종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와 컴퓨터 상의 

아이콘 화면보호기, 아바타, 3D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보화기기 둥 

물품에 표시한 상태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빠르면내년부터 의장 

대신 디자인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글꼴에 

대해서도 의장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캐릭터 상품시장 28% 팽창 3

캐릭터산업백서 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캐릭터 소비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2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약 1/3를 차지하는 

규모로, 품목별로는 캐릭터 관련 의류시장이 가장 

컸고 인형 •완구와 문구•팬시 시장이 뒤를 이었다. 

한편 캐릭터 개발업체는 1 년간약 6.1 개의 

캐릭터를 개발했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국내 

캐릭터 시장의 영세성 을 꼽았다.

IDEA 수상 실적으로 본 미국디자인회사 순위 

2003년 미국 우수산업디자인상（IDEA）이 

발표되었다. IDEA상 수상 통계에 따르면, 

디자인 전문회사로는 IDEO가, 일반기업으로는 

Logitech이 최다 수상기록을 세웠고, 특히 

IDE* 지난 5년간 IDEA상 최다수상 디자인 

전문회사로 1 위 자리를 지켰匚卜. 2003 미국 

우수디자인 전문회사는 IDEO/ZIBA Design/ 

RKS Design / Radical Media / Design 

Continuum 순이며, 일반기업 순위로는 

Logitech /BMW /Hewlett-Packard /IBM, 

그리고 뒤이어 삼성전자가 5위를 차지했다.

PC 주변기기 검정색인기

촤근검정색으로출시돠는 PC 주변기기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서는검정색 제품이 아이보리색 

제품의 판매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슬림형 PC, 디지털 튜닝 등 케이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아이보리색에서 탈피, 

검정색 계열이 소비자 판매용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아는 것이라 할수있다

홈페이지 등 제작 때 웹 접근성 고려 안해 

'2003년 웹 접근성 인식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인식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나 

웹마스터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진국에서 웹 접근성 표준으로 도입중인 

국제 표준화 기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s WCAG（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표준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15%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웹사이트 제작시 장애인, 노인 등의 웹 

접근성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거나 실제 

고려하는 경우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웹 

접근성 지침에서 중시하는 방법으로는 이미지, 

링크를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 alf 

text）' 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버드대 디자인건축학과에 청계천 강의 개설 

오는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하버드대 

디자인스쿨（디자인건축학과）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계천 하버드 스튜디오 

라는강의가 신설된다. 이 학과는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사례 중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골라 매학기에 집중 연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 학기에는 서울의 재조명 

이란 제목의 강의가 처음으로 마련돼 학생들이 

강남 사립학교 재개발 모델 을 직접 만들어 

서울과 보스턴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라이파이, 추억 속에서 다시 충동 4 

만화를 즐기는 요즘 젊은 세대는 본 적이 없어 

모를 수도 있지만, 40대 후반인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F만화로 어김없이 

라이파이를 꼽을 것이다. 만화가 김산호씨 （647 卜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총 4부작 32권 

시리즈로 선보인 만화 라이파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SF 만화로 시대를 한참이나 앞선 

22세기를 배경으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제비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의 이야기다. 라이파이가 세상에 나온 지 

43년만인 2003년 8워 명작을 다시 보고 

되살리고자 라이파이

동호회 （http:〃www.rayphie.nW）' 결성식이 

열려, 새롭게 SF 만화룰 좋아하는 젊은 층까지 

폭넓게 참여 •교류하는 장이 열리고 있다.

http://www.kipo


design power of korea치우 중국에서 발견하는우리 지난해겨울산동을여행했을 때의.일이다.. 한나라.화상석에•관심이.있던 나는•산동공예미술학원 

의.특강제의를혼쾌히받아들였다- 화상석.유적이.산동성에.많이.있기.때문이었다.. 강의.후그들 

은나의•관심에•대한.배려로화상석.여행을•주선해주었다.. 다음.날미술사교수.두•분과•학교•차 

로화상석이.발견보존되어.있는.쟈샹 嘉祥과.이난 沂南으로떠났다.. 떠나기.전.학교.연구실에 

서.쉬쓰민교수가보여준. 1956년에•발간된.이난의 화상석묘.발굴.보고서는더더욱나를•안달하 

게•만들었다•• 그.중도깨비모습의궈면•탁본과기괴하게•생긴하나의괴물.형상이머리에•박혔 

다 아 치우蚩尤） 같다 치우다

먼저•들른•쟈샹은•사진을.찍지•말라던.안내원과•같이.간•왕교수의•충돌로.뒷맛이•안종았고… 그.

날저녁•공자님.고향인•취푸曲阜 에서하루묵고•이튿날.짙은•안개가걷힐•때를•기다려.출발•• 이

난에•도착했을.때는.이미.날이어두워지고.있었다.. 그곳•책임자는.우리를.늦도록기다리고•있다 

가.•우리를지하•고분•석실로•안내했다.. 어스름하게비추이는•조명.속에서.도깨비와•그•신장이•보 

였다.•이고분의.수호신이렸다..

앞쪽방.북쪼벽.가운데.돌기둥.위로.주작의.정면그림이.있고.. 중간에바로그.신괴;神怪가.있 

고그•아래•현무가새겨져.있는데.• 그고I물의.흉칙한형상이희한하다.. 입을•쩍벌려.이빨이내보 

이는호랑이.머리형상.. 머리.위에•화살.셋이.잰.활이•붙어있고.. 사지에.털이•길고.. 왼손에•극 

戟）•• 오른손에•칼을•들고.. 또•양발에.칼을•쥐고.. 앞에.방패를•막았다- 무시무시하고.또.희한하 

다.가히초현실적이다.. 치우렸다•• 그냥•물었다.. 이그림이•치우인가요?' . •그렇게.말하는사람 

이•있다고.했다.•사기에.따르면동이족의.군왕치우는.“두•몸은.짐승의모습을하고.사람의•말을. 

하며.•구리로된머리와쇠로된. 이마를.가지고모래를. 먹으며, 오구장이란.무기와.칼과.굽은창과. 

화살과•돌을쏘는큰활을만드는 것으로기술되어 •있다•• 그러니사지에•철 .청동기로되무기와 

머리의.활화살로무장하고있는것은•분명 그러한•상징으로보였다. .
언젠가•돌아가신 조자룡서생을•뵈러. 한밤중.속리산•뒷마을로가다가•길이 막혀 더이상갈•수없

게되었다.. 나는.동행했던.가족과차를.두고.달밤에.걸었다.. 조선생님은•술상을.봐놓고나를기다 

리고계셨는데잠시그는•열린 •방문으로보이는.불이켜진 •집 •쪽을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었다一 

“저.집보이지?••저.집에치우장수를모신•할아버지가계시는데•그것을발견하고깜짝.놀랐지••우 

리나라에선처음.봤어.. 난덩실덩실.춤을.추었네.. 그.후나는이곳에터를잡았지”. 그.때나는치

우가•누군지 몰랐다..

지난•주아침••변기를타고김지하.선생의자서전.〈흰그늘의•길〉.3권을읽고있었다.. “전쟁터지 

다!…한국과.중국의.필사적세계관전쟁••탁록대전발발하다 라는대목에.눈이.멈춰섰다•• 그의글 

은계속되었다.. “한국과.중국의.상고문화가.만나는.하나의.모태문명은.무엇이며..어디에서부터.동  

이조문화와화하족문화가.서로.갈라지는가?..서로.갈등하는가?또.연속하고.공존하는가?.. 장기 

간.대립하고유통하는가? • 이 •분기점과그표출점이 바로4500년전의 치우와황제의 .탁록대전이 - 

아닌가" 바로•중앙일보에서. 동북아•상고대의시화와•역사에서•현대적•의미를.탐구하려는.' 신시 

神市' '라는•기획을•했었지만.불발이•되었다는•이야기를쓰고.있었다.. 탁록대전이란고조선족•치

우（蚩尤）와.중국화하족황제가•맞싸운•신화적사건이다.. 아하!….
같이.간•중국인교수에게•물었다.. 치우사당이•있습니까?' •없다고.했다.. 지난•번서역•여행에서.

우연히.복희사당을.들른적이. 있었고. 여와나.황제사당도있음을.알고. 있었으나.. 치우사당만은

없는.것이다.. 이상타.. 치우는화하족의조상으로.여기지.않는가보다..

중국을.여행하며•나에게는계속. 우리 를•확인하는•버릇이•따랐다.. 넓고.넓은.땅.. 그•속에•운명처 

럼•우리와의끈이발견된다.. 도깨비.그리고•주작.현무의무늬.. 산동한.구석에서. 우리 가•발견되 

는.것이다.. 우리와.중국은.뒤섞여.있었다.. 그러나이상하게도 우리 라고느껴지는그무엇을만 

나면무언가.섬뜩한•기분이든다. 중국은저점•거대해지며•문화를포식하고•있다•. 우리스러운그. 

주변•문화도.중국화되는•마력을.가지고.있다.. 자기들의삼대•조상으로•동이족•조상인•신농과.•신 

화적•공포의 •대상인.치우까지도끌어들여 •삼조당에모셔놓았듯이. . 이상하게도•중국여행의 체험 

에서 계속느끼는것은. 우리 에•대한자각이었다. . 글 • 안상수.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한

한글 타이포그라피는 한글의 과학적인 글자체계와 

조형적인 형태미를 타이포그라피로 구현하는 것으로, 

한글의 글꼴 디자인을 비롯한 글자꼴의 조형적, 

기능적 활용과 미학을 포함한다.〈한글글꼴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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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의〈우리도시예찬〉

그 동네

그도시의

매력을

찾아서

）/국배판/12,000 원
대구 약전골목을 아는가. 서울 경동시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약재 도매시장인 그곳은 김원일 

의 소설〈마당깊은 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 곳이 대구부성 옛터 자리에 난 길 중 남쪽 길목 

을 따라 있는 유서 깊은 동네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이다. 목포가 한때 우리나라 6대 

도시였다는 과거의 명성을 기억하는가. 과거의 영광을 어렴풋이 들어보았다는 사람들도 20세기 초 개항 지 

구로서 식민도시의 잔재들이 유달산 언저리 동네의 골목과 건물들에 회미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개천 복개는 들어보았겠지만 제주의 산지천 역시 오랫동안 복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근대화 이후 변화하는 사회의 벅찬 노정을 함께 했던 우리 동네들은 여러가지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고 있다. 서구 도시들과 비견했을 때 어지럽고 흔란스럽고 남루해 보여 부끄러웠던 우리 

동네들에 숨어 있던 사연들. 오랫동안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관찰했던 한 건축가는 우리 동네들 

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 책에 오롯이 풀어냈다.

瞥슬含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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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의 氣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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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예술이론〉

예로부터 많은 이론가들이 인생과 예술현상을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회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 기（氣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양예술을 설명하는 것 역시 전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하지만 막상 풀어놓 

은 김인환의 예술성의 기 의 관점은 신선함과 동시에 매우 흥미롭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연구교수 

이자 1995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전공으로 철학박사를 받은 전력을 바탕삼아 기와 동양예술을 하나 

로 엮어내는 저자의 솜씨는 훌륭하기까지 하다.

저자는 탐구의 결과로서 , 서화는 물론 시문을 포함한 동양예술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데 토대가 되는 하나의 

중심 개념을 예술성의기 라고부른다. 저자가말하는 예술성의기란많은 기의 용례 중에서 예술의 영역 

에 전용專用되는 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작가의 관념 , 상상력 , 감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신국판/1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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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e마켓. 추천상품. Cor 기 Painter 8

Corel Painter 8은 디지털 스케치와 페인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폭넓은 창의력과 전통적인 회화 방식의 개체 드로잉

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을 위한 디지털 페인팅 도구입니다. 400개 이상의 다양한 브러쉬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문버전

으로 win, mac 겸용입니다.

새로운 Bnjsh Creator

브러시 미리보기

Tracker 팔레트

가격 : 595,900 원

Sketch Effect

Mixer 팔레트

4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브러시

Adobe Photoshop과의 호환성 강화

한글 Cor 어 DRAW 9

코렐드로우（CorelDRAW）는 전자출판용 일러스트레이션과 페인팅 , 페이지 레이아웃 소프트웨어로 만능 프로그램답 

게 웹디자인을 배려한 다양한 그래픽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기능, PDF 내장 기능 등 강력한 웹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PDF 지원

향상된 프린팅 기능

Kodark Digital Science Color Management System 내장

강력한 프린팅 엔진 탑재

향상된 미리보기

프리프레스 제품과의 호환성

기타 파일과의 호환성

가격 : 580,000 원

디자인e마켓. 이란? 문의 : 여스디지탈코렐 한국총판）/t0232734196〜9/f 02 32734197/서울시 용산구효창동5-105 백오빌딩 2층 （주）예스디지탈

디자인e마켓은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품관리, 가게운영 , 마케팅서비스 등을 체계적

매와 관련 제반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디자인 관련 아이템은 무엇이

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심사롤 거쳐 판매할 수 있으며 특히 디자인

제안이나 아이디어 상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문의 •담당、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컨텐츠팀 김대운、

email. mallmaster@kidp.ork\t애. 03I 7802124\fax. 031 7802129

■ 으로 제공하는 신개념의 e마켓입니다. 디자인e마켓에서는 제조, 판

이러스르&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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